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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Brian Tae Yub 
2018   “A Study of Church Shaping Through a Calling Centered Small Group in Post 
Modernity – For Church Members in Bakersfield.”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Doctor of Missiology.   118 pp.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stablish a church through a Calling Centered Small 
Group in Post-Modernity, especially to form a Calling Centered Small Group for the members of 
The Church of  Grace and Truth and other believers in Bakersfied.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1. What is the Character of Post-Modernity and the 
elements that distinguished it from Modernity? Why is the effort to tell “post” from modern?  2. 
What is the biblical, historical, and theological definition of Calling? How is the meaning of 
Calling developed from Modernity? 3. What is the definition of  a Calling Centered Small 
Group? What can support this idea? 4. What are the important matters to research about 
Bakersfield and the churches in Bakersfield including The Church of Grace and Truth? 5. What 
kind of figure should be the Church to form through a Calling Centered Small Group?  
Chapter 1 is the introduction. Chapter 2 explores the characters of Post-Modernity and 
compares Modernity and Post-Modernity. In chapter 3, the biblical, historical, theological 
foundation for Calling is explained. Chapter 4 will define what the Calling Centered Small Group 
is. Chapter 5 shows geographical and historical background of Bakersfield and lives of those who 
live in Bakersfield. And also shows the effort toward shaping a Calling Centered Small Group at 
The Church of Grace and Truth in Bakersfield. A summary of the research outcomes and 
suggestions for further study are provided in Chapter 6. 
 





2018   “소명 중심 소그룹을 통한 교회 형성에 관한 연구(베이커스필드 지역 
성도들을 중심으로).”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Doctor of Missiology.  118 pp. 
본 연구의 목적은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소명 중심 소그룹을 통한 교회 형성에 대한 
연구로서, 베이커스필드 지역의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및 주변 성도들을 대상으로 소명 
중심 소그룹을 형성하는 것에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기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포스트 모던 사회의 특징은 무엇이며, 모던 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들과 벗어나고자 
애썼던 것들은 무엇인가? 둘째, 소명의 성서적, 역사적, 신학적 정의는 무엇이며, 근대 이후 
소명의 의미는 어떻게 발전되어져 왔는가? 셋째, 소명 중심 소그룹을 무엇이며 그것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들은 무엇인가? 넷째, 베이커스필드 지역사회 및 교회의 역사와 현황은 
무엇인가? 다섯째, 소명 중심 소그룹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은 포스트 모던 
사회의 특징과 모던 사회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현재 교회가 대면하고 있는 현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3장은 소명이란 것에 대한 정의를 성서적,역사적, 신학적으로 
살펴보고, 제4장은 소명 중심 소그룹에 대한 성격과 특성 그리고 정의를 구성하였다. 
제5장은 연구가 이루어지는 현장인 베이커스필드에 대한 분석과 교회 현황 및 소명 중심 
소그룹을 이루는 과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끝으로 6장은 요약과 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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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 장 
 
서론 
본 장은 소명 중심 소그릅을 통한 교회 형성에 간한 연구의 개관이다. 이 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목적, 목표, 중요성, 그리고 연구의 핵심 문제, 연구의 질문들, 가정들, 범위, 
방법을 기술할 것이다.   
연구의 배경(Research Background) 
필자는 이머징 교회에 대한 이해와 비판적 수용에 대한 학습과 고민을 갖게 되었다. 
2012년 처음 풀러에서 선교목회학 박사과정을 시작하면서 이머징 교회에 대한 배경과 
다양한 시도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들을 학습하고 연구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통목회와 전통적 세계관 이후 신앙이 도전 받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목회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다. 그리고 풀러에서 말하는 
선교적 교회에 대한 포괄적 개념을 이해하고 수용해 가기 시작했다.  
이는 자연스럽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성과 더불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 
개인을 중시하는 교회의 형태에 대한 관심과 연구로 이어졌다. 모더니티가 전체 혹은 
조직이라는 관점에서 절대적 진리를 체계화하려는 노력들이었다고 한다면 포스트 
모더니티에서는 그런 집단이 받아들이는 진리 혹은 체계에 대한 모든 것이 부정되고 오직 
개체 혹은 한 개인으로서의 자아가 수용하고자 하는 인식체계 혹은 진리만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교회는 여전히 전체적인 틀로 성도들을 대상화하려는 시도들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일련의 인식을 통하여 개인이 가장 중요한 인식의 주체이며 집단 혹은 
전체주의 사고를 강요할 수 없는 사회에서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는 어떻게 선교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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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립될 수 있는가 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공유하는 작은 단위의 집단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 소그룹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모이고 흩어지기에 어려움이 없는 그리고 그 동기 자체가 순수하게 자발적임과 
동시에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모임을 다양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것이 선교적 교회를 이루는 일이며 동시에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 그리고 소명 
중심 소그룹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주님의 몸으로서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연구의 목적(Purpose) 
본 연구의 목적은 포스트모던화된 사회에서 소명 중심의 소그룹을 통한 선교적 
교회 형성에 대해 탐구하고,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표(Goals)  
본 연구의 목표는 소명 형성 그룹의 특성과 중요성을 제시하고 그를 통한 선교적 
교회 형성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선교적 교회를 형성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론적 실천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의 중요성(Significance)  
본 연구의 중요성은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이 세가지 요소들은 지난 
시간 풀러에서 공부하며 고민했던 것들의 학문적 정립임과 동시에 실천적 대안이기도 
하다. 
첫째, 본 연구는 포스트모더니티라고 하는 사회에서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대안이 될 것이다. 모더니즘 사회가 무너지고 특별히 기독교왕국이 
분열된 상태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은 전세계적인 현상이며, 교회는 더 이상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것으로는 설득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런 상황들에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이머징 교회들이 등장했지만 신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수용되지 못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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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반면에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화두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이 수용하고 학습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론에 대한 좀 더 수용가능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많은 지역에서도 다양한 
선교적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연구의 중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교회에서 개인이라고 하는 대상을 회복하고 온전하게 하는데 그 
의미를 둘 수 있다. 많은 교회들의 내세우는 프로파겐더(Propaganda) 같은 표어들은 개인의 
특성이 사라지고 전체를 위한 희생만이 강조되어 있다. 그러나 복음은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쳐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짐에 있다(골 1:27)고 바울은 
역설하고 있다.  
사회에서도 개인이 매몰되고 대상화되고 있는데 교회에서까지 개인이 
전체주의적인 목적을 위해 대상화된다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 사람을 사람답게 
세우고 회복시키는 것에 있다. 숫자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거나 북한 선교 혹은 세계 
복음화와 같은 선동적인 표어들을 위해 개인이 소비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주님께서 주신 대 위임령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한 
개인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내재화되며, 그것을 어떻게 삶의 목적으로 세워갈 것인가를 
깨닫도록 각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왔던 어떤 소그룹보다 더 성경적인 
소그룹에 대한 연구를 돕고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소그룹 
운동들은 학습이나 양육을 위한 방법론으로 연구되어 온 측면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제시하는 소명 중심의 소그룹은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며 그와 동시에 학습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소그룹의 예로 제시될 수 있다. 
연구의 핵심 문제(Central Research Issue)  
본 연구의 핵심문제는 베이커스필드에 있는 성도들이 포스트모던 시대에 선교적 
교회를 형성하는데 있어 소명 중심 소그룹이 갖는 중요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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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질문들(Research Quistiones)  
위에서 제시한 핵심 연구 문제를 탐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들을 다룰 
것이다. 
1. 포스트 모던 시대 교회의 현실은 어떠한가? 
2. 소명이란 무엇이며, 포스트모던 시대의 소명 이해 특징은 무엇인가? 
3. 소명 중심의 소그룹은 무엇인가? 
4. 베이커스필드 교회에서 소명 중심 소그룹의 현황은 어떠한가? 
연구의 범위(Delimitations)  
본 연구에 있어서 신학적인 제한과 공간적인 제한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베이커스필드 지역 에서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에 한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Methodology)  
본 연구의 방법은 주로 문헌들을 통하여 신학적, 역사적 관점들을 살펴보는 것과 
개인적인 관찰 및 인터뷰를 통한 질적연구 방법론을 통해 논문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설득력이 있는 지를 논증하고자 한다. 
연구의 개관(Overview of the Study)  
본 연구는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여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와 교회에 대한 관계를 들여다보고 교회에서 어떤 
대안들이 만들어졌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제 3장에는 소명에 대한 성경적, 역사적, 신학적 
관점들을 살펴보고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소명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제4장에는 소그룹에 대한 다양한 신학적, 역사적 정의를 살펴보고 소명 중심 소그룹이 
다른 소그룹 들과의 차별적 특성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5장에는 이런 연구가 
베이커스필드 지역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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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여 이론을 정립하고자 한다. 제6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를 통해 소명중심 





제 2 장 
 
포스트 모던 사회와 현대 교회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고 포스트 모더니티 또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모든 것을 다 
살펴보기에는 연구의 한계와 목적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주목해야 할 만한 
학자와 저술가들의 저작물들을 참조하여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과연 교회는 어떤 입장을 가져왔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새로운 시대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들  
20세기 말에서 바라본 21세기는 여러가지로 혼란스럽지만 그러나 긍정적인 면이 
더 커지는 시대로 생각해 왔음이 틀림없다. 유럽은행 총재이자 프랑스 대통령의 
자문역할을 했던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는 21세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21세기에 있어서 진정한 성장은 -우선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부터 그 
후에는 의료와 교육 분야에서-서비스가 제품으로 바뀌면서 일어나게 된다. 
전에는 사람들이 해 주던 역할을 그것들이 대신 해 주게 된다는 덤에서 
그런 제품들을 ‘유목물품 nomadic objects’이라고 부르는 것이 보다 
적절할지도 모르겠다. (1992:121) 
그는 21세기에 등장하는 삶의 형태를 유목민nomad으로 정의했다. 그가 선택한 그 
단어는 유목민이라는 단어는 우연히 선택한 단어가 아니라 앞으로 도래할 산업제품의 
특성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다가올 새 천년의 소비문화와 생활양식을 설명해 주는 
열쇠라고 보았다(131). 이런 유목민의 삶을 가능케 하는 기술 발전과 교통수단의 발전들로 
인해 사람들은 가상의 현실에서 다양한 삶을 즐길 수 있게 된다고 본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대중을 상대로 제공되던 모든 재화나 서비스가 개인으로 집약되고 그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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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선택이 다양화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충족시키는 부분의 질적 수준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을 대체할 만한 것이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포스트 모더니티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오히려 긍정적인 것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 
제임스 스미스(Smith)는 그의 책에서 근대성과 근대성을 체화한 기독교가 교회의 본질을 
가렸다고 주장한다. 
특히 데리다, 리오타르, 푸코라는 불경한 삼총사는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알라고 우리에게 촉구하는데, 근대성과 특히 근대성을 체화한 기독교가 
지금까지 교회의 본질을 가렸다는 것이다. 우리는 완전히 근대인이 된 터라 
포스트모더니즘은 지금까지 교회에게 도깨비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은 근대성에 반대하는 세력이 될 수 있으므로 기독교 
전통의 협력자도 될 수 있다. 파리 삼총사는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도울 
수 있다. (2009:38-39) 
그에 의하면 데리다의 해체주의는 해체적 교회 안에서 계시 선포와 복음 증거를 
통해서 오히려 살아나게 되며, 리오타르가 불신했던 서사는 포스트모너니즘에서 오히려 
모든 지식의 근거가 됨을 보여준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푸코가 비판했던 권력은 훈육으로 
재탄생할 수 있으며 우리의 영성훈련의 전통, 즉 기도와 금식, 묵상과 검박함을 통해 
펼쳐갈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 
어떤 이들에게는 심각한 우려를, 다른 이들에게는 큰 도전을 주었다고 여겨지는 
브라이언 맥클라렌(Brian McLaren)은 그가 근대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오해했다고 보았다. 
그는 그의 일기의 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지난 며칠 간의 일기를 다시 읽어 보니, 이런 생각이 스친다. 모더니티의 
DNA를 보여 주는 것들은 하나님과 기독교와 인생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 ‘기독교의’ 모든 제도, 즉 신학교, 라디오 
방송국, 교단, 성경공부 등은 사실상 근대의 발명품들이다. 교계에서 
영향을 주는 거의 모든 것들이 근대적이다. 잠시 교회 밖으로 나와 보라. 
훨씬 더 많은 영향력 있는 문화들이 포스트모던적이다. 모더니티에 경도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포스트모더니티로의 이동은 그들이 아는 진리에서 
이탈하여 ‘세상적’으로 일탈하고 퇴보하는 것으로 비쳐질 뿐이다. 만일 
사람들이 이러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기성 기독교 




스티븐 사이드먼(Steven Seidman)은 지그문트 바우먼의 이론을 통해 근대와 
탈근대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다.  
탈근대성은 근대성과의 완전한 단절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바우먼은 
탈근대성을 근대성의 바닥과 주변 측면들이 발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선택의 가치, 다양성, 비판성, 성찰, 그리고 수행기관은 근대적인 것들이고 
탈근대성에서도 나타난다. (1999:463) 
그가 바라본 탈근대는 환원할 수 없는 다원적 성격의 인류와 문화를 가정하고 
찬양하는 시대이다. 거기에는 다원성, 불확실성, 양면성, 그리고 우연성들이 주된 특성으로 
드러나고 있다. 근대를 이끌었던 지식 계층이 보여주려고 했던 확신과 투명성을 탈근대는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 과연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만큼 와 있는 것인가? 교회는 왜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거부하려는 입장을 더 고수하려고 하는가? 이런 모든 논의를 한 번 
살펴보기로 하자 
근대와 탈근대  
근대 혹은 모더니티로 불리우는 20세기 초까지의 사회와 그 이후 급속하게 펼쳐져 
간 탈근대 또는 포스트모더니티의 사회는 과연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벗어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디서부터 벗어나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출발점과 현재 위치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연 
근대는 어떻게 정의될 수 있으며 근대를 벗어난 탈근대의 정의는 무엇인가를 한 번 
살펴보고자 한다.  
근대란 과연 무엇이었는가?  
근대를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부분을 돌아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근대가 연구의 중심이 아니고 탈근대를 설명하기 위한 전제로 짚어보고자 하기에 몇 몇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그 학자들 중에 주목할 만한 저술로 꼽히는 사람에 
바로 역사학자인 윌리 톰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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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슨은 그의 책에서 근대에 대한 특징을 세 가지로 이야기 하고 있다. 첫 번째는 
바로 자본주의이고 두 번째는 그와 함께 이루어진 산업화 그리고 마지막은 세계화로서 이 
세가지 특성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았다.  그의 관점을 중심으로 세 가지 
요소를 통해 근대를 살펴보기로 하자. 
자본주의  
자본주의라는 용어가 처음 나타난 것은 프랑스의 초기 사회주의자였던 루이 
블랑(Louis Blanc)이 사용하면서부터 이며, 자본주의라는 용어가 학술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후기 역사학파의 대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좀바르트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조준현 2010:124). 
먼저 톰슨이 말하는 자본주의의 탄생은 어떤 것인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자본과 자본가들은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으며, 그 역사는 최소한 BCE 
5세기경 처음으로 주조 화폐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무렵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결국 노예무역상들도 일종의 자본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만 그런 관점은 자본의 본질이 나타내는 중요한 차이점을 
두드러지게 지적하게 된다. 근대 초기의 상업자본은 상품의 교역을 통해 
축적이 되었는데, 그 상품은 전통적인 조직과 기술이 만들어 냈다. 임금을 
받는 노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상품은 극히 적었다. 반면에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인 자본이 유입되면서 생산의 과정이 생산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뀌게 된다. 다시 말해, 노동이나 혹은 기계에 의한 생산을 구분 짓는 
지금까지의 기준이 바뀌게 된 것이다. 잭 구디와 존 홉슨 같은 저술가들은 
중국과 이슬람의 일부 제국들이 최소한 18세기까지, 아니 그 이후까지도 
모든 경제분야, 즉 개발과 생산, 생산량, 그리고 교역에서 유럽을 
앞질렀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자본주의 사회로는 발전하지 못했다. 
(Thompson 2016:376) 
톰슨이 말하는 것에 명확한 설명을 덧붙이자면 근대 자본주의라는 것과 그 이전의 
자본주의를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전의 자본주의는 산업화와 세계화라는 요소를 
갖지 못한 자본주의이며, 근대 자본주의의 등장과 함께 이루어진 산업화와 세계화가 그 
이전의 자본주의와는 완전 차별되는 생산성과 체계를 이루어 내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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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특성이라고 할 것들은 국가 중심의 시장 자본주의든지 아니면 
자유주의 시장체제의 자본주의든지 전혀 차이가 나지 않고 여전히 영향력들을 드러내고 
있다. 김미경은 다음과 같이 자본주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시장을 특징짓는 것은 사용 가지와 교환 가치 분리의 극대화, 
그로 인해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부여하는 사회적 역할이 소수에게 
독점되는 현상, 경쟁이 낳을 수 있는 불안정성에 대한 제도적 해결보다 
경쟁원리에 더 높은 윤리적 지위를 부여하는 자유시장 원칙의 확립, 그리고 
시장의 교환관계에서 파트너의 협력보다는 기만행위에 대한 확률적 
기대감이 더 높을 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실패 문제에 대한 
관대함 등이다. 이 같은 자본주의적 시장의 특징은 하나의 사회적 질서와 
제도로서 시장, 사회 속에 내재된 시장으로서의 이미지보다는 선사회적인 
실재로서 그래서 외생적인 변수들에 의해서 균형이 파괴되나, 균형 
상태로의 복귀가 가능한 자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로서 시장의 
이미지를 재생산한다. (김미경 2012:314) 
우리가 자본주의에 먼저 집중해야 할 이유는 바로 베버가 자본주의와 기독교를 
하나로 연결짓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에 있다. 기독교 윤리를 통해 
자본주의를 정당화함으로써 근대화가 가속화 되었다고 말할 때 그것은 크게 
과장된 것은 아닐 것이다.  
막스 베버의 자본주의 
막스 베버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학자는 바로 좀바르트이며 그의 저작 ‘근대 
자본주의의 정신(1902)’에서 제기된 가설이 베버의 주요한 사상적 기초였음을 알 수 있다. 
강휘원은 그의 글에서 베버와 좀바르트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좀바르트(Werner Sombart, 1863-1941)는 베버에 앞서 1902년에 간행된 그의 
저서 ‘근대 자본주의의 정신’에서 근대 자본주의 전개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동력으로 ‘자본주의의 정신’은 이미 존재해 왔고 그것이 근대 자본주의 
경제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가설을 제기하였다.  베버는 이 
좀바르트의 가설을 받아 들여 자본주의 정신의 원천에 대한 더욱 깊은 
성찰을 행하게 되었다. (강휘원 2014:105) 
그에 따르면 베버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사고 곧 시간과 신용은 돈이라는 
실용주의적 사고의 기반 위에서, 신용 있는 정직한 사람을 이상적인 인간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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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본의 증대를 개인 삶의 목적 자체와 의무로 삼는 사상을 자본주의 정신으로 
간주한 것이다( 2014:106) 
오툴(O’Toole)에 의하면, 베버는 자본주의 정신의 발전을 특수한 신학적 관념의 
‘의도되지 않은 결과’(unintended result)로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O’Toole 1984:118; 강휘원 
2014:106 재인용).  
베버에 대하여는 이후 소명에 관한 논의들을 통해서 더 깊은 고찰을 하기로 한다.  
세계화  
세계화라는 것은 어느 한 순간에 느닷없이 등장한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와 
산업기술이 한층 더 조직적이 되거나 개혁될 때마다 그것을 통해 국가의 역량을 넓히려는 
시도가 늘 있어왔다.  
아탈리는 13세기에서 20세에 이르는 동안, 시기별로 여덟 개의 시장 형태가 면면히 
계승되어 왔는데 그 시기에 따라 브뤼헤(Brugge), 베니스, 앤트 워프, 제네바, 암스테르담, 
런던, 보스턴, 그리고 뉴욕이며, 각각의 도시들이 주요한 시장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근간에는 인쇄술, 회계방법, 선미의 키 장치, 쾌속 평저선, 소형 범선, 증기기관, 내연기관, 
전동기의 기술이 있었다고 주장한다(Attali 1992:49) 뿐만 아니라 이러한 중심 도시의 이동 
또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이 초래하는 위기는 세계를 지배하려 하거나, 혹은 보다 더 단순히 
국가들 사이의 서열에서 자국의 위치를 향상시키려는 경쟁국가 간의 상호작용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았다(1992:48). 바로 이런 일련의 상호작용이 세계화를 가속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예가 있다. 
팀 하포드(Tim Harford)는 세계화에 대한 중요한 가치를 15세기 벨기에의 
브뤼헤(Brugge)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9세기에 조성된 브뤼헤가 북유럽 
전역으로 무역을 확장하면서 런던의 인구에 2배가 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도시로 까지 
성장했지만 어느 한순간 몰락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황폐화되었는가가 주된 요점이다. 
9세기 말에 축도한 성곽 주변에서 형성된 도시 브뤼헤는 1세기 후 
플랑드르의 수도가 되었고, 북유럽 전역으로 무역을 확장하면서 부유해 
졌다. 즈웨인 강 어귀로 몰려든 배들은 각기 영국의 치즈, 울, 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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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파냐 와인, 러시아 모피, 덴마크 돼지고기, 그리고 이탈리아의 강대한 
도시 베네치아와 제노바에서 거래된 동양의 비단과 향신료 등을 싣고 왔다. 
하지만 15세기 들어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즈웨인 강 어귀가 막히기 
시작한 것이다. 커다란 배는 더 이상 브뤼헤 부두에 다다를 수 없었다. 
한자동맹은 안트베르펜 해안으로 옮겨갔다. 물길이 막혀버린 브뤼헤는 
빠르게 침체되어갔다. 그리하여 생명력을 잃은 브뤼헤는 ‘죽음의 브뤼헤’로 
불렀다. 브뤼헤와 안트베르펜의 대조적인 이야기는 “부자가 되고 싶거든 
세계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이 좋다”는 메시지를 전해준다. (Harford 
2006:283-284). 
아탈리는 인쇄술로 탐슨은 직조기술로 보았던 브뤼헤의 산업기술은 각각 다른 
관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브뤼헤의 세계화에 있어서는 다른 
이견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탐슨은 근대의 가장 극적인 특징 중 하나가 유럽의 강국들이 교역과 식민지 개척이 
서로 혼합된 제국을 세워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갔다는 점이라고 보았다(Thompson 2016:377). 
산업화  
산업화는 근대 자본주의가 시작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산업화는 
혁명이라는 단어로 정의되는 데 세계화라는 것은 어느 한 순간에 느닷없이 등장한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와 산업기술이 한층 더 조직적이 되거나 개혁될 때마다 그것을 통해 
국가의 역량을 넓히려는 시도가 늘 있어왔다.  
근대적 의미에서 산업화가 가장 먼저 시작된 국가는 영국이며, 산업화를 이루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인구의 이동은 노예 무역을 통한 이주였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노동력은 남아메리카 동부 연안 섬들의 사치품에 가까운 상품과 북아메리카 
본토의 담배 및 면화 생산을 위해 제공되었다. 물론 인구라는 중요한 요소도 있지만 자본의 
형성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해외무역과 식민지 수탈로 엄청난 유동성 자본을 
구성할 수 있게 된 것도 산업혁명을 이루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Thompson 2016:385). 
중국의 경우 영국 산업혁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철강 생산을 서기 806년에 1만 
3500톤을 생산했으며, 1078년에는 12만 5000톤을 생산했다. 대부분의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중국으로부터 유입되었거나 중국의 것을 모방 또는 개량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이정덕 2013a:23-24). 그러나 중국에서 일어난 기술적인 모든 혁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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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으로 이어지지못한 까닭은 그 기술을 이용한 자본축적이 세계화를 통해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중국이라는 나라에 철저하게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영국에서 시작한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조차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기술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공장이라는 새로운 생산체계와 철도라는 새로운 유통경로가 합쳐진 
효과를 통해 생산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농업 중심의 산업이 공업 
중심의 산업으로 전환되는 역사적 전환기를 이룸으로써 가히 혁명이라고 일컬을 수 있을 
만큼의 변혁을 가져오게 되었다.  영국의 국민총생산은 1700년경에 농업이 40퍼센트, 
공업이 20퍼센트를 차지했던 반면, 180년에는 32.5퍼센트와 23.4퍼센트로 1841년에는 
26.1퍼센ㅌ와 31.9퍼센트로 역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송성수 2017:13-14) 
이렇게 진행된 산업혁명은 복잡해지는 사회 경제구조와 맞물려 또 다른 혁신과 




세계 경제포럼의 산업혁명사에 대한 인식 
(Davis 2016;송성수 2017:8 재인용) 
구 분 시작 연도 주력 부문 
1차 산업혁명 1784년 수력과 증기력, 기계적 생산설비 
2차 산업혁명 1870년 분업, 전기, 대량생산 
3차 산업혁명 1969년 전자공학, 정보기술, 자동화 생산 
4차 산업혁명 ? CPS (Cyber-Physical System) 
  
결국 산업화란 단순히 기술의 축적이나 새로운 기술의 탄생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집약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일관된 노력의 산물이라 할 것이다. 또한 
그것은 필연적으로 국가를 통한 통제와 조직을 필요로 했다. 이정덕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대지주나 중소지주의 자식들이 교육을 받고 
고급인력으로 성장하여 주로 관료, 법조인, 성직자, 장교로 진출하였으나, 
산업혁명이 진전되어 산업이 사회의 중추로 성장하면서 점차 상업, 금융, 
산업으로 진출하는 고급인력이 증가하게 되었다. 물론 공장제가 확산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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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부터 서구에서 세계와의 무역과 식민경영이 팽창하면서 유통과 
화폐와 신용제도도 급속하게 발전하였고 상업과 금융도 발전하였다. 
주식을 매개로 한 대규모의 상업, 금융, 공장의 출현은 산업혁명을 더욱 
가속화 시켰다. 산업 혁명의 확산이 새로운 상업, 금융, 신용 제도의 
근본적인 토대가 되었다. (이정덕 2013b:22) 
탈근대: 과연 무엇을 벗어났는가?  
포스트모던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탈근대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은 통해 
보다 명확한 대비를 보고자 하기 때문이다. 과연 근대의 주요한 특징들은 탈 근대에서는 
전혀 효력을 상실했거나 퇴락하였는가? 아니라면 탈근대라고 말하는 의미는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자 
탈근대가 바라본 근대  
영국의 세계적인 사회학자 기든스(Anthony Giddens)에 따르면 근대성을 이루는 
4가지 기본적인 차원이 있다고 한다. 이는 각각 자본주의와 산업화, 군사권력과 
감시체제라는 것이다. 이는 모두 인간을 인위적으로 억압하는 요소로서 근대를 벗어난 
제3의 길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김윤태에 따르면, 기든스는 근대의 가장 중요한 기초인 자본주의에 대한 강력한 
저항으로서 마르크스의 사회주의의 역할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동의하나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베버 역시 놀라운 통찰력에도 불구하고 관료제와 합리성에 대한 견해의 
상당 부분이 잘못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김윤태 2006:41). 기든스가 마르크스와 베버를 
통합하여 스스로 명한 “제3의 길”이 탈근대를 위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의 
이론에 대해 반박할 만한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자본주의, 산업주의, 국민국가가 
하나의 통일체라고 보는 마르크스주의 견해와 달리 세 개의 분리된 집합으로 보았지만 
어떤 상호작용이 있는지는 설명하지 못했으며, 그가 말한 제 3의 길은 심각한 이론적 
긴장이 존재하고 있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2006:45). 세 가지 요소의 긴장에 대해서는 





(정보통제와 사회적 관리) 
 
 
자본주의                                                                                                      군사권력 
(경쟁적 노동과                                                                                       (전쟁의 산업화와 관련된 
시장안의 자본축적)                                                                  폭력의 방법으로의 통제 
산업화주의 
(자연의 변형: “인위로 조작된 환경”에로의 발전) 
<그림 1> 
 
근대성의 제도적 차원들 
(김병서 1995:481) 
김병서는 기든스에 관한 논문에서 위의 그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기든스가 제시한 근대성을 이루는 4가지 기본적인 차원의 그림을 그리면 
그림 1과 같다. 이 그림의 왼편에 표시된 자본주의는 경쟁적인 노동과 시장 
생산을 배경으로 자본축적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나타낸다. 또 근대성에 
기초한 모든 기구를 유지하기 위한 정보통제와 감시체제를 나타내면, 이 
감시체제는 국가권력기구인 군사제도가 전쟁산업화의 맥락에서 폭력의 
방법으로 통제한다. 이와 같은 사회구조적 과정을 거쳐 산업화는 자연을 
변경시키며 인간은 인위적으로 조작된 환경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다. 
(김병서1995:481) 
벗어나고자 했던 근대의 가치는 무엇인가?  
앞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근대의 주요 속성은 자본주의와 산업화와 세계화이며, 
이 가치는 여전히 근대를 벗어난 시대에도 주요한 속성으로 가치를 갖고 있다. 근대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중요한 것은 국가 권력 혹은 특정 계층에 의한 통제와 억압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을 지배하고 억압하려는 것에 대한 강력한 저항과 동시에 사회 
구조를 공고히 하고 있는 요소에 대한 집착은 여전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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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이 바라보는 포스트모던은 모더니즘 모델에 대한 
구체적이고 특정한 반발임과 동시에 후기 자본주의가 토대로서 확고히 자리 잡은 시대를 
지칭하는 개념이며, 또한 후기 자본주의라는 물적 환경에 의해 조건 지워진 사회 전반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규정하는 개념이다(김현식 2008:124). 제임슨은 다양한 형태의 
모더니즘을 통해 많은 혁신과 발전이 이루어졌음에 동의하며 또한 이것에 대한 격렬한 
반작용이 있었음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여러 다양한 형태의 모더니즘들은 새로움, 혁신, 옛 형태들의 변형, 
정신치료, 법적인 우상파괴 그리고 새로운 경이로움을 일으키는 제반 
기술들의 과정에 대한 그들 자신의 형식상의 집착에 의해 현대화의 가치와 
경향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 못지않게 종종 현대화에 대항하는 격렬한 
반작용을 구성해 왔다. (Jameson 1991:47) 
미셀 푸코(Michel Foucault)나 리오타르(Jean-Francois Lyotard)도 근대를 지배했던 
합리주의가 인간의 이성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부여하여 인간을 해방하거나 자유를 
주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폭력, 억압, 지배의 체제를 확립해 왔다고 주장했다. 근대 
합리주의는 정치, 경제, 문화의모든 공적 사회영역과 사적 영역에 침투하고 확산됐기 
때문에 이성에 입각한 억압과 지배의 체제도 사회 모든 영역을 확대되었고 따라서 이 
지배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포스트모던의 작업이 되는 것이다(도정일 1990:197). 
신자유주의나 사회주의 혁명 모두 근대라고 하는 체제가 가져온 구조에 대한 집착 
혹은 배척일 뿐이다. 한편으로 서로 주장하는 것이 있다면 통제와 억압을 배제하자는 
것이다. 결국 포스트모던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근대는 더욱 그 힘을 공고히 하고 있으며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의식과 감정의 극렬한 저항이 공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저항에서 가장 큰 붕괴를 가져온 곳은 기독교 왕국이다. 
포스트모던과 교회  
포스트 모던에서 복음은 무엇인가를 고민했던 레슬리 뉴비긴의 고전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은 계몽주의와 합리주의에 의해 무너지고 다원주의에 의해 분열된 
기독교 왕국의 현실적 고민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그는 다원화된 사회에서 복음을 
 
17 
전한다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를 필요가 있음을 말한다. 그 상황화에는 지식의 한계와 
불명확성을 그대로 담고 있으며 또한 도덕적 절대성에 대한 포기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이라는 복음의 기준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인간을 상황의 중심에 두고 
판단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 있다. 첫째,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대상이 처한 상황을 아무리 잘 이해한다 해도 나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다. 그 상황은 내 청중의 눈에 전혀 달리 보일 수도 있다. 
복음 전파에 대한 문제 지향적 접근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령 현실 상황을 억압과 억눌림의 관계로 규정짓고 
기독교 메시지를 그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제공하게 되면, 복음은 그 
프로그램의 보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락하고 만다. 우리가 현실 문제들을 
규명했고,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책임진다는 식이다. 그렇게 되면 일종의 
도덕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다. (Newbigin 1998:286-287) 
그러나 그가 제시한 상황화는 정답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대안 또는 접근법이라고 
하겠다. 물론 그것 자체가 포스트모던적이라고 한다면 다른 말이 필요 없겠지만 기독교 
왕국이 무너진 이후 서구 교회들에서는 그 상황 자체가 마치 파산(Bankruptcy)를 맞은 
상황이고, 그 상황을 분석하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록스버그(Alan Roxburgh)는 이런 상황을 영화 <씨비스킷(Seabiscuit>의 한 장면을 
설명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주인공처럼, 마치 일거리가 생기기를 기다리는 자전거 수리점 
주인들과 같은 상황으로 묘사하고 있다(2009:22-23). 그는 이런 포스트 모던에 대한 접근을 
리미널니티로 정의했다. 어떻게 변화를 대처해야 할지 모른 채 경계에 머물러 서 있는 그것 
이외는 아무 대안없이 하던 삶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인 것이다. 반면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사람들을 이머전트라고 구분한다(24-25). 
결국 록스버그가 주장하는 것은 앞에서 근대와 탈근대를 살피면서 근대를 벗어나고자 
했던 모든 노력들이 집단의 이익에 기초한 것이었음을 말했던 것처럼, 이머전트와 
리미널리티 그룹 모두 본인이 속한 그룹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으며, 진영의 
논리에 갇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18 
프로스트(Michael Frost)는 현대 교회가 마치 보기 좋게 석화된 예수님을 선호해서 
그분을 스테인드글라스 조각에 가둬 둔, 자기들만의 게토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는 교회가 마치 다국적 기업인 것처럼 행동하며 예수님이 전한 
전복적이고 급진적인 성격을 잃어버린 무력한 겁쟁이라고 보았다(2009:107). 그는 중세의 
성상화가 지오바니 벨리니의 그림을 설명하며, 로마 가톨릭 교회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며 
실제 예수님을 그리기 거부했던 사건을 통해 벨리니 신드롬이라고 명하고 있다(2009:73). 
에디 깁스(Eddie Gibbs)는 미국 교회 연감을 살펴본 결과 기존의 모든 미국 기독교 
회중들은 2050년이 되기 전에 그 60퍼센트가 사라질 위험에 있으며, 소규모 교회들은 문을 
닫아야 하거나 다른 교회들과 합병 또는 급진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새 시대의 요구를 
수용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보았다( 2003:18).  
<표 2> 
 
주류 교파 교회의 예에서 본 수치적 하락 
(1970, 1997 미국교회 연감; Gibbs 2003:17에서 재인용) 
1968                                  1995 
교파 교회수       총 교인수 교회수 총 교인수 
그리스도교회(사도) 5,862 1,592,609 4,036 929,725 
성공회 7,137 3,373,890 7,415 2,536,550 
미국 개혁교회 939 383,166 903 306,312 
기독교 연합교회 6,866 2,032,648 6,145 1,472,213 
연합감리교회 41,901 10,990,720 36,361 8,538,662 
그는 또한 교회 사역에서 마케팅적 사고방식들을 비판하며, 계속해서 마케팅 
이론을 적용한 조지 바나의 말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교회는 대량의 금전, 보다 발전된 기술, 더 많은 수의 시설, 
그리고 전체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좀더 인상적인 인물들에 의존하여 
왔다. 그러나 이 노력들은 하나님을 모시려는 우리의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아내 버린 것이다. (Gibbs 2003:47) 
그는 주류 교단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는 주류 교단들이 더 이상 방어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되며 도전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소멸이 아니라 부활을 전제조건으로 한 교회의 죽음과 
재탄생까지도 겪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2003: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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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모던시대 교회의 대안들 
포스트 시대의 교회의 대안은 그 동안의 정초주의를 포기하고 새롭게 변화를 
수용하는 쪽과 여전히 전통을 고수하며 그 전통으로부터 의미를 찾으려 하는 두 축으로 
압축될 수 있다. 
한 축으로서 이머징 교회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려는 그룹의 한 쪽 끝에 이머징 계열의 그룹들이 위치해 있다. 
이머징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다 한 색깔로 보려 하지만 그 스펙트럼은 상당히 넓으며 
크게는 세 개의 그룹으로 축약할 수 있다. 짐 벨처(Jim Belcher)의 정의에 따른 세 개의 
그룹은 각각 연결주의자, 재건 주의자, 수정주의자로 구분된다(2011:64-66) 
1. 연결주의자 – 연결주의자란 보수적 신학을 표방하는 복음주의자이며, 예배와 
음악과 전도를 이머징 문화에 연결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교회로서 코스타메사의 락 
하버 교회 산타크루주의 빈티지 페이스 교회를 예로 들 수 있다. 
2. 재건주의자 – 재건주의자는 전통교회나 구도자 교회 모델도 성경에 맞지 
않으며 변화하는 문화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콘스탄틴 이전의 초대교회와 같이 유기적이고 
무형적인 교회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별히 재건주의자들은 재세례파나 
메노나이트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교회론에 대해 전통 교회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입장이다. 
3. 수정주의자 – 수정주의자들이란 신학과 문화에 관한 복음주의의 핵심교리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런 교의Dogma가 포스트 모던 세계에 적합한지 의심한다. 이들은 
이머전트 빌리지라는 진영을 구축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가장 선두에는 브라이언 
맥라이트가 있다.  
에디 깁스(Eddie Gibbs)와 라이언 볼저(Ryan Bolger)에 의하면, 이머징 운동의 
현장에서는 스스로를 포스트 복음주의(Post-Evangelical)라고 정의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인가에만 집중하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때로는 포스트 교파적(Post-
denominational)으로 스스로를 정의하기 원하는 움직임들이 있음을 언급한다(Gibbs & 
Bolger 2008:53-57). 이머징 운동은 카리스마 운동의 깊은 영향력 아래 있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정확하게는 와그너(Peter Wagner)가 정의한 제 3의 물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2008:358-359).  그렇기 때문에 탈교조주의나 탈교회주의에 큰 저항이 없이 성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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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과 같이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것들에 많은 의미를 둘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초대교회의 정체성과 자신을 동일시하도록 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 
교회의 흐름에 대해 제라드 윌슨(Jared Wilson)은 이머징과 함께 등장한 복음 
중심의 운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신 개혁주의자(neo-Reformed)”, 다른 말로 신 칼빈주의자(new Calvinists), 
또는 신청교도(neo-Puritans), “젊고 활동적인 개혁주의자들”(young, restless, 
and Reformed)이라고 불리는 무리는 이머징 교회와 더불어 나타난 새로운 
분파다. 아마 우리 중에서도 스스로”복음 중심”(gospel-centered)운동이라는, 
조금 더 큰 범주에 속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신개혁주의자에게 동조할 
것이다. (Wilson 2016:20-21) 
이 무리 내부에도 수많은 교단과 스타일들이 있기 때문에 다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다른 축을 살펴보기로 하자. 
또 다른 축으로서의 신개혁주의 (Neo Reformed) 
신개혁주의라는 것을 다시 정의하지 않는 것은 이머징 운동의 다른 축으로서 
이머징과 그 범주 안에 있는 영역들이 들어 내려는 전통적이고 의미 있는 기준들을 다시 
세우려는 정초주의라는 것을 그 이름 자체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개혁주의 
범주에서 주목받고 있는 마크 데버(Mark Dever)의 주장을 요약하면 말씀 중심과 제자 
양육으로 압축된다. 그는 현재 교회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필요로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필요로 한 모델은 오래된 모델이라고 이야기 한다(Dever 2007:38). 그 오래된 모델에 관한 
자신의 관점을 아홉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 데 그 아홉 가지의 큰 구조는 바른 말씀의 
전달과 참 제자를 양육함이라는 것이다. 그의 아혼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2007:39-45) 
1.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설교하는 강해설교 
2. 메시지의 뼈대가 되는 성경신학 제시 
3. 복음의 성경적 이해와 절대적 진리로서 복음 제시 
4. 회심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통한 참된 변화 
5. 전도에 대한 성경적 관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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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자도의 전체적인 틀로서 교회의 정교인 자격 추구 
7. 교회가 용인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징계의 성경적 관점 회복 
8. 기독교적 제자도 및 성장 
9. 교회 안에서 교회 리더십에 대한 성경적 관점 회복. 
위에 언급한 9가지 요소들은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교회를 
오염시키는 세속화로부터 스스로를 지켜 나가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신개혁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문화적 수용이란 세속화이며, 세속화를 용납하는 교회는 곧 
오염된 교회라고 보기 때문에 더욱더 개혁주의의 장점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데버는 리차드 뮬러의 말을 인용하여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해 오지 못한 
신학교들을 비판하고 있다. 
신학교들은 수 세대에 걸쳐 신학적 사명의 내용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무지하면서도 걸핏하면 고전적인 신학 공부는 실제적인 사역 활동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목회자와 교사를 양산해 내는 과오를 범했다. 그 
참담한 결과는 많은 지역에서 서구 교회의 중추적, 문화적 기능상실과, 
현대적 맥락에서 교회의 신학적 메시지를 이해하는 일말고는 거의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전문가 및 실무 책임자 집단이 문화적, 지적으로 양식 
있는 목회자들을 대체하는 현상이었다. (Muller 1991:13; Dever 2007:33에서 
재인용) 
또한 데버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계시와 중생의 본질에 둘 우선순위를 
배격하고 있는 것에 보았다. 따라서 이런 우선순위를 다시 평가하는 일이야 말로 오늘날 
교회들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법에 반드시 포함될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다(2007:34) 
포스트 모던과 실천 소그룹  
지금까지 포스트 모던 사회에 대한 교회의 반응을 양 극단의 주장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런 양 극단의 입장을 통해 포스트 모던 사회를 받아들이는 두 가지 태도를 
분명하기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입장은 모두 이전 입장에 대한 적극적인 변호와 
적극적인 부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분석하고 그 
변화에 대한 상황화로서 펼처지기 보다 이전 세대가 기준이 되어 그것을 부정하고자 
하거나 변호하려는 입장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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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한다면 새로운 세대가 보여주고 있는 삶의 변화를 어떻게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포스트 모던과 N 세대의 등장  
포스트모던의 사회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교회 안에서 일어난 대안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N세대(Net Generation)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대중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네트워크를 통해 급속하게 퍼져 나가게 되었다. 이 세대는 끊임없이 콘텐츠를 생산해 
나가면서 자기들만의 공유를 공고히 하고 또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회적 친밀감의 공유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가 라는 대중성에서 벗어나 자기들만의 삶을 이해하고 공유해 
나가는 소그룹의 형성이 중요한 주제로 부상한 것이다.  
클레이 셔키(Clay Shirky)는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인 마이 스페이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나마 많게 왜곡됐다는 
55명도 불균형을 보여준다. 개설된 계정이 1억 개가 넘는데 대부분이 
기껏해야 수십 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이 사이트에 모인 
수천만 명에게 쉽게 말을 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중략). 
이런 현실을 따져 보면 일종의 실패라고 생각하기 쉽다. 독자가 겨우 10명 
남짓이라면 누가 출판하고 싶겠는가? 또한 이런 것은 자기 만족적인 
출판이라며 깔보기 쉽다. 디에나, 딕슨, 크리스와 함께 쇼핑몰에 가고 
딕슨에게 옷을 골라 준다는 등 자질구레한 주제에 철자법도 엉망인 
내용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누가 그런 쓸데없는 얘기들을 남들 보라고 
공개하겠는가? 간단하다. 그들이 여러분을 상대로 얘기하고 있는게 아닌 
것이다. (Shirky 2008:96-97) 
이들은 단순히 규모만 작은 독자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없으며, 기존의 
커뮤니케이션과는 다른 자신들만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구성하는 사회적 
밀도(Social Density)로 인해 변화를 이끌어낼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200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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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이끌어 내는 실천적 소그룹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고 그것을 주도하는 N세대들로 인해 세상은 많은 
변화를 수용해야 했다. 이들이 가진 사회적 밀도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일들을 이끌어 
내었다. 셔키(Shirky)는 HSBC 은행이 영국 대학생들로 인해 겪어야만 했던 사실들을 
확실한 예로 보여주고 있다.  이 은행은 원래 초과인출에 대한 위약금을 물지 않는 계좌를 
개설하고 신청자들을 모집했으나 이를 철회하면서 엄청난 손실을 겪어야만 했던 것이다. 
이들은 전환비용 즉, 다른 은행을 찾아 계좌를 옮겨야 하는 비용으로 인해 일어날 대량 
이탈 가능성을 낮게 보고 내린 결정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간과한 것은 대학생들만으로 
구성된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인 페이스북이 있다는 것이었다. 결국 HSBC 은행은 방침을 
번복할 수 밖에 없었다. 페이스북을 통해 다른 은행과 거래하겠다고 공개적인 위협을 하기 
시작하자 상품 개발자는 이렇게 해명했다. “모든 서비스업이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큰 
기업이라 해도 고객들의 요구에는 귀를 기울입니다”(Shirky 2008:193-194). 
바바라 켈러먼(Barbara Kelleman)은 팔로워들을 다섯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는데 한 
유형만을 제외하고 네 개의 유형은 어떤 형태로든 연계되어 있으며, 각각 자신의 리더와 
또한 다른 팔로워들과 연계되어 있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소속 집단 또는 조직과 연계되 
있다고 한다. 그가 분류하는 다섯 유형은 다음과 같다(2011:137-147) 
첫째, 무관심자(Isolate)이다. 이들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유형이다. 그들은 
자신의 리더에 대해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리더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그 어떤 
형태로든 반응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당연히 주변화(Alienation)다. 무관심자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안 함으로써 이미 우위를 점하고 있는 리더를 더욱 
강화시켜준다. 
둘째는 방관자(Bystander)유형이다. 이들은 관찰은 하지만 참여는 하지 않는다. 
그들은 바깥에 서서, 누가 리더이고 집단의 힘이 어떻든 그것들로부터 연계되지 않기로 
일방적인 결정을 내린다. 이런 철회적인 행동은 사실상 중립선언으로서, 현상유지를 
위해서 누구든 그리고 무엇이든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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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참여자(Participant) 유형으로 이들을 어떻게 해서든 연계되어 있다. 그들은 
분명 리더와 집단과 조직을 선호한다. 또는 리더와 조직을 명확히 반대한다. 어떤 경우든,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 
개인적인 자원을 투자하여 변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넷째는 운동가(Activist)유형이다. 이들은 리더에 대해 매우 강한 감정을 가지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 그들은 의욕적이고, 힘이 넘치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운동가는 
삶과 과정에 투자를 매우 많이 하기 때문에, 리더를 대신하여 열심히 일하거나, 그 반대로 
그들을 약화시키거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기위해 애쓴다. 
마지막은 완고주의자(Diehard)이다. 말 그대로 필요할 경우 목적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하며, 이 목적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둘 다 일수도 
있다. 완고주의자는 리더에게 매우 높은 수준으로 헌신하거나 그 반대로 리더가 가진 권력, 
권한, 영향력을 잃도록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어떤 경우든, 완고주의자는 그들의 헌신과 
목숨을 걸고자 하는 의지로 정의된다. 
이런 팔로워들은 상사로 하여금 과거의 패턴에서 벗어나 다르게 행동하도록 하는 
힘을 갖게 되었다. Top Down 방식의 의사결정과 집행에서 Bottom Up 방식의 행동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됨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권력, 권한, 영향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방식에 큰 변화를 줄 수 있게 된 것이다. 
더 나아가서 바바라는 팔로워들이 변화의 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리더를 지지하고 
나쁜 리더를 저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들의 리더를 거부하고 대신 
다른 팔로워와 연합하여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도 보았다(Kelleman 2011:355)  
새로운 세대에 대한 분석 및 평가  
돈 텝스콧(Don Tapscott)는 새로운 세대를 여덟가지 기준으로 바라보았다.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기준은 협업과 관계를 중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협력은 전통적인 
팀워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개인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자발적 협력을 의미하는 
것이다(2009:186). 그러나 이런 협업은 단순히 상품 구매자로서의 협업만을 의미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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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이들은 사회참여와 환경보존의 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MTV에서 인수한 뒤 ‘mtvU’로 불리게 된 대학 네트워크에서는 수단 
다르푸르에 대한 소식을 들은 한 대학생의 기부가 확대되어 200개가 넘는 대학에서 수만 
명의 학생들이 다르푸르 캠페인에 기부하기 위해 5달러 커피와 같은 사치품을 포기하는 데 
동참했다(2009:518-519). 실제로 고등교육 조사 연구소(HERI: Higher Education Research 
Institute)가 발표한 2005년도 조사결과 신입생들 가운데 약 83.2퍼센트는 과거 1년 내에 
자원봉사 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똑같은 조사에서 대학교 1학년생 3명 중 
2명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비슷한 비율의 학생들은 대학 
입학 후에도 지역 봉사 활동에 참여할 것 같다고 대답했으며 이런 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2009:523). 이들은 부모 세대에 비해 술과 흡연을 갖게 
하고 있으며 그들이 저지르는 범죄 건수도 이전 세대에 비해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566).   
이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자유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한데 기업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노동과 조직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몇시간을 일했는가로 평가하는데 비해서 이들은 얼마나 
생산적이었는가로 평가받기를 기대하는 것이다(2009:564). 또한 이들은 미국 현역 
해병보다 2배 이상 그리고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보다 거의 2배 정도의 구속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18세부터 25세까지의 젊은이들 40퍼센트가 부모를 떠나 독립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으며 46퍼센트의 젊은이들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다(2009:556).  
새로운 시대를 위한 목회적 접근으로서 소그룹 
이상의 변화를 살펴볼 때 포스트 모던 시대에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사람들이 거대한 
조직의 일원이 되기보다 자유롭게 본인이 선택한 소수의 그룹에 속하기를 기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소수의 그룹은 사회를 변화시킬 만한 규모의 메가 니치(Mega 
Niche)로서 변화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언제든지 서로 협업할 준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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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으며 사회질서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능동적인 변화의 주체가 되기를 
즐거워한다는 것이다. 그 이전에는 익명성의 보장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자리를 주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UCC를 이용해서 본인을 주목하도록 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주도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런 목회적 환경변화에 가장 적합한 적용은 바로 소그룹에 있다. 본인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고 개인의 감정에 충실한 교류를 나눌 수 있는 소그룹 활동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교회도 그 변화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포스트 모던의 소그룹은 실천적 성격에 강하다. 그저 교제 중심의 소그룹 또는 
학습 중심의 소그룹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변화를 주도하며 스스로 옳다고 생각되는 
생각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소그룹이다. 이미 새로운 세대는 크기나 규모에 위축되지 
않고도 얼마든지 다른 소그룹들과 협업을 통해 변화를 주도할 수 있음을 학습한 세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그룹의 성격은 무엇인가를 실천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형성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역사적 전통을 계승해 왔는데, 그것은 바로 
소명이라고 불러왔다. 특히 종교개혁 이후 소명은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나 성직에 대한 
개인의 소명에서 벗어나 세상을 향한 소명이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한 소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적합한 목회적 접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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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이란 무엇인가
거시적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에서 미시적 관점으로 전환할 때 가장 
중요한 접근에는 여러 요소들이 들어 있을 수 있다.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성경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모든 근거를 갖고 주장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꼽으라면 단연 
소명이라고 할 것이다. 이 소명에 대한 논의를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정의하기 전에 혼란스러운 소명에 대한 정의부터 정리해보기로 하자. 
소명을 어떻게 정의하고 사용해 왔는가  
소명이라고 하면 이제 보편적인 용어가 되어서 신학적이거나 성경적인 글 이나 
대화가 아니더라도 많이 사용되곤 한다. 심지어 소명을 초월적 체험의 영역으로 또는 
직업선택의 효율적 개념으로 사용하곤 한다.  연구에 앞서 여러 영역에서 사용되는 소명의 
관점들과 기독교적 관점을 먼저 살펴 보기로 하자. 
소명의 정의  
소명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차적 
부르심 곧 구원으로 부르신 부르심이다. 이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 하고자 하는 
소명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일차적 부르심에 대하여 사람의 선행과 
믿음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은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기로 한다.  
그렇다면 본 연구에서 말하는 소명이란 무엇인가? 바로 이차적인 부르심 곧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부르심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소명에 대한 이해에 
가장 크게 기여한 인물은 바로 루터이다. 베버에 따르면 소명이 원래 “하나님이 지정하신 
 
28 
과업”이란 종교적 개념에서 “사람이 성취해야 할 평생 과업(Life Task)”이라는 개념으로 
전환하는 데 루터의 독일어 성경 번역이 지대한 공을 세웠다고 본 것이다(Weber 1958:79; 
양낙홍 2013:197에서 재인용). 루터 이전에도 세속적인 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루터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소명이라는 것이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도덕적 행위라는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2013:197).  
이러한 부르심에 대한 다양한 도구들 즉, 계시나 환상 또는 특별한 직분의 위임 등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확인하는 방법들이 존재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적 체험에 속한 부분인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기록으로 가득하다. 뿐만 아니라 종교 개혁가들을 통해 성속의 구분으로 나누어진 이차적 
부르심이 모든 믿는 자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말하고자 하는 소명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용될 부르심에 대한 깨달음을 포함한다. 
사회적 정의나 도덕의 실현, 약자와 부조리에 대한 저항과 같이 세속적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삶에 대한 부르심 또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부르심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에 대한 판단과 기준으로 
작용한다.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행 20:24)에 집중함으로 모든 
선교적 사역과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전한 서신을 통해 
달려갈 길을 마치는 선언을 할 수 있었다(딤후 4:7). 
때로는 부르심으로 인해 높임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부르심으로 인해 고통을 
받기도 하지만,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을 담아 내기 위한 삶의 치열함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종종 신적체험의 주관적인 경향으로 인해 오류를 범하는 
인생의 기록도 등장한다. 대표적인 예가 미가야의 뺨을 치며 모욕했던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와(대하 18:10, 23) 아모스와 대립했던 벧엘의 제사장 아마샤이다(암 7:9-13).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뿐만 아니라 사단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큰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고후 11:14-15). 그렇기 때문에 신적 체험이라는 
부분만을 가지고 소명을 인식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또한 어떻게 분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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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가 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신적 체험이라는 부분을 한국적 상황에서 
비춰보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건강한 기준으로서의 신적 체험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신적 체험으로 본 소명  
종교적 입장에서 본 소명은 신비한 체험으로 시작된다. 그 신비한 체험은 개인의 
삶속에서 신을 받아들이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어지며 그것을 확립하기 위한 특별한 
예전을 통해 소명을 확립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특별히 한국의 종교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무속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이런 입장을 더욱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의 무당을 그 유형상으로 분류하면 ‘무당’형, ‘심방’형, ‘명두’형으로 분류되고 
그 분포지역이 각기 달라, 무당은 영남 쪽을 심방은 호남쪽을 그리고 명두형은 호남과 영남 
등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김태곤 1993:39-41). 김태곤은 이런 무속을 교회와 
연결시키고 있는데, 무속의 계승을 마치 사제적 감독의 계승으로 보는 것이다. 사제적 
감독의 지도자에 의해 교회가 조직화되고 사도권이 계승되는 것을 종교진화상의 한 
성격으로 보는 것이다. 
편의상 이 단계 무의 발전을 2단계적 진화과정으로 보면, 이 단계 무의 주요 
기능은 차차 사회 전반의 공공성을 띤 집단체의 사제로 집약되면서 
직능상의 전문화 내지 초인격적 존재의 신권적 전사권으로 인해 사제권이 
사회적으로 정착되어 세습화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이 단계이 진화를 
가져온 무가 현재 호남, 영남, 제주도 등 남부지격에 분포해 있는 세습무로 
보인다. (1993:33) 
김태곤은 특별히 강신체험을 혼돈과 어둠뿐인 ‘카오스’에서 하늘과 땅이라는 
우주공간이 시작되고 시간의 질서가 시작되는 코스모스가 신과 접촉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강신체험은 신병을 통해서 신의 능력을 체험, 전수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코스모스’에서 ‘카오스’룰 통해 신과 접촉하게 되는 신병과정을 거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면 신병자가 살아온 세속의 삶은 끝이 나서 세속의 
죽음을 의미하게 되고 그 죽음은 존재의 근원인 ‘카오스’로 되돌아가 
여기서 다시 영속존재의 실재능력(신력)을 얻어 가지고 ‘코스모스’인 
현실로 돌아온다. (19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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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종교체험은 양면성이 있는데 신적인 존재의 현존으로만 이루어진 부분과 
체험 주체의 존재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의 상호작용 속에서 능동적인 
측면과 수동적인 측면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김성민 2001:57-58; 
박일영, 이정순 2010:282에서 재인용). 이것을 소위 신병이라고 하는데 신병은 신령에 의한 
소명으로서, 이런 고통의 현상들을 통해 세속적인 인간이 죽고, 새로운 인간으로서 신의 
사람으로 살아야 함을 깨닫는 ‘소명체험’을 하게 된다(2010:284). 엘리아데는 신병과 
접신몽, 접신체험과 종교체험을 위로부터 “택함을 입었음”을 나타내는 징표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상체험은 그 자체로 하나의 통과의례가 되며, 신병은 “택함을 입기”이전의 
인간을 성스러운 직능자로 바꾸는 변형의 과정이다(김승혜 1998:85-88; 박일영, 이정순 
285에서 재인용) 
이런 소명체험은 분리와 변형, 그리고 재통합의 과정을 포함한다. 분리는 “일상적 
삶으로부터의 상징적 분리로”에서 시작한다. 분리는 옛 세계와 삶의 방식에 대한 죽음으로 
상징화된다. 부정하게 의식에 들어가는 것은 종종 위험하고 치명적일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변형은 일상적인 삶에서 스스로를 분리한 후 그들은 의식의 중심 활동에 관심을 
집중한다. 이 활동은 우주적, 문화적, 사회적, 개인적 질서를 갱신 변형, 재창조시킨다. 
마지막으로 재통합의 과정은 다시 세속적 삶으로 돌아가며, 보다 큰 공동체에서의 새로운 
지위로 재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월요일 아침 그리스도인들이 일요일 예배를 
따뜻하게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감각을 일터로 가지고 가는 것에서 
발견된다(Hiebert & Shaw 외 2006:415-421). 
무속에서의 소명은 신적 체험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기도 하고 계승을 통해 
확인하고 학습하는 소명으로 이루어져 있기도 하다. 그러나 모두 스스로 신적 대리자로서 
자기가 모시는 신의 사제로 충실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믿음이 없는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기독교적 소명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 한국 기독교 
안에 들어있는 무속적 영성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할 때 신자라고 
하면서도 기독교적인 영성을 왜곡시킨 채 살아가는 부분을 담고 있지는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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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적 체험으로서 소명의 성서적 관점  
신적 체험으로서 소명의 성서적 관점에 가장 중요한 논거가 되는 것은 바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의 소명기사이다. 성경은 신구약 모두 소명에 대한 기사로 가득 차 있다. 소명 
받은 사람들을 전부 다 살펴보기에는 연구의 제약이 있으므로 성경의 인물들 중 특별히 몇 
사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아브라함의 소명기사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등장은 원역사와 족장사 더 나아가 민족사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하나님의 부르심은 소명기사의 
원형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소명기사를 세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첫째, 구속사에 있어 중요한 계보의 시작(마 1:1)이 된다. 언약이라는 계시 
프로그램은 아브라함에서 그리스도까지 걸쳐 있다. 이 계시 프로그램에 관한 조건은 아무 
것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협력하거나 신실한지 여부에 상관없이 언약을 통해,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기로 작정하셨다(Walton 2007:588) 다시 말해서 
소명이란 구속사라는 거대한 틀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개인의 체험으로서 모든 
것을 완성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라는 구조 속에서 개인의 체험이 위치하는 
자리를 찾고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사야가 보고 들었던 음성과 하나님의 
임재의 독특성(사 6:1-8)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이사야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구조의 명징성에 달려 있는 것이다. 
둘째, 언약에 있어서 개인에 대한 부르심을 넘어서 나라와 열방에 대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창 12:2; 사 61:1-3). 또한 이것은 주님이 오신 
목적이었음을 누가복음 4장 17-19절까지를 통해 확증한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축복은 열방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가 있으며 열방을 위한 축복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하경택 2011:26). 소명이란 개인의 유익을 위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선교적 부르심이라는 것이다. 모세가 출애굽을 통해 제사장 나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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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룩한 백성을 세워가는 소명을 받고 순종할 때 모세의 소명을 통해 중다한 잡족이 거룩한 
백성을 참여하게 됨을 보여주듯이(출 12:38), 개인의 역량 또는 탁월함이 소명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명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성취와 열방에 대한 부르심이 
완성되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기준이라는 의미이다. 
셋째, 아브라함에 대한 부르심은 그 개인에 대한 계획일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에 
대한 부르심이지만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조직을 구성하거나 단체를 조직하거나 
제도를 통해서 사회를 구성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그에 대한 부르심은 
포스트모던적이다. 그리고 그 이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모든 종들에게도 동일하다. 
단지 그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합리성이나 제도 또는 조직이 아니라 “믿음” 그 자체이다. 
예언자들의 소명기사 
예언자들의 소명기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사람은 예레미야와 에스겔이다. 
이사야에 대한 소명기사는 신학적 입장의 차이가 있으므로 성경의 통일성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살펴보자. 
예레미야의 소명기사. 예레미야의 경우 특별한 고통과 소명에 대한 부정을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마치 사회적 접근의 소명에서 보여주었던 소명의 사후적 
요인들에 대한 것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예레미야는 소명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기도 
하였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렘 20:9)’. 
또한 그의 소명은 결코 정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유혹을 받아 그 유혹에 굴복 
당한 것으로 묘사된다(김한성 2015:32).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미리 
선택되었으며, 필요한 때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깨닫는 자는 
모든 사역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깨닫는다(이태훈 
2012:22). 
에스겔의 소명기사. 에스겔의 경우 서른 살에 하나님이 영이 임하심으로 소명을 
받는다(겔 2:3). 그도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고독과 배척의 자리로 보냄을 받으며, 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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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울 수 있는 사회적 관계나 위임된 직분의 권위가 없음을 보게 된다(겔 2:4-7). 또한 
예레미야와 같이 심각한 정신적 압박을 받게 된다. 김주원의 주석적 작업을 보면 에스겔 
3장 14-15절은” 인간 선지자의 나약함으로 인하여, 신비한 환상 체험, 하나님과의 만남, 
두루마리를 삼킴, 반응이 없을 청중에게 가서 전하여야 하는 책임, 그의 이마의 굳음, 
바퀴에서 나는 소리, 그에게 강하게 임한 하나님의 손 등이 그를 감당하기 힘든 상태에 
빠지게 했을 것이다”라고 보게 된다(김주원 2013:183).  
예언자들의 소명기사에서 나오는 공통점. 이스라엘 예언자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신비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는 것이다.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이 역사서에 등장하는 
예언자들의 경우에도 신적 현현을 본 후 에야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엘리야의 
후계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기대가 극에 달할 때 엘리야의 답은 하나님의 현현을 본 자가 
계승자라는 것이었다(왕하 2장 10-12절). 또한 예언자들은 그들의 감정이나 환경에 따라 
예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의해 대언자가 되었다(민 22:21-35; 24:10-12; 렘 
20:7-18). 그들은 두려움이나 영적 혼란을 겪었으며(사21: 1-4; 렘 4: 19; 겔1: 28; 3:12-23; 합 
3:16; 단 8:27; 10:15-21), 하나님의 말씀과 대면했다(왕상 19; 민 24: 3-4,15-16).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것을 기다려야만 했으며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불러 내어 
무엇인가를 말하도록 강요할 수 없었다(렘 28:6-9; 42:1-7; 합 2:1; 사 21:6-10). 그들에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었으며 그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은 죄였다(사 5: 24; 30:9; 렘 6:19; 호 
8:1-12)(박철우 2014:255, 265). 
이상의 소명 기사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소명을 수용하는 개인은 소명에 완전히 
준비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소명을 완수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아브라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명의 토대가 구속사이며, 소명에 대한 위기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명을 완수해 나가는 모습을 그대로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는 소명이 개인의 영달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부름 받은 개인이 소모되고 학대 받는 존재로 보여지기 보다는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과정으로 기술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언자들의 소명은 바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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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거룩한 과정(골 1:24)이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믿음의 완성에 관한 과정(엡 4:13)이라고 보아야 한다.  
소명의 다양한 관점  
소명이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성격을 갖게 된 데는 무엇보다도 종교개혁자들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루터와 칼빈으로 시작된 종교개혁가들이 성직자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소명을 모든 믿는 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갇혀 있던 말씀이 
중세의 그늘을 걷어치우고 세상으로 나와 빛과 소금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소명에 
대한 역사적 신학적 접근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소명이 어떻게 교회의 영역을 넘어 
세상으로, 성직자를 넘어서 평신도에게로 전달되어 왔으며 발전해왔는가를 살펴보자 
소명의 역사적, 신학적 관점  
소명의 역사적 신학적 관점에서는 종교 개혁가들의 관점에서 소명을 어떻게 정의 
했으며 그것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 가하는 흐름을 살피고자 한다. 종교 개혁 이전에는 
헬라의 이원론적 사고를 받아들여 두 길의 교리-좀 더 고상한 길과 좀더 저급한 길-를 
발전시켰다. 이를 가리켜 어거스틴은 관조적 삶(vita contemplavita)과 활동적인 삶(vita 
activa)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중세 시대까지 보통 사람들은 소명을 그저 삶의 위치와 
동일시 하였다(Stevens 2001:97). 
종교개혁가의 소명론. 먼저 루터의 소명론은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이신칭의와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것은 루터 전문가들의 거의 일치된 생각이다. 루터의 신학적 
주제는 그가 발견한 “신앙”에 근거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신앙으로부터 실천동력을 
받는 것으로 이해한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며 소명은 구원과 상관없는 세상의 
일로서 소명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선한 행위나 실천이라도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 가톨릭의 사상을 비판했다(한국일 2017:314). 루터는 
성직으로 부름 받은 이를 묘사하던 고린도전서 7장 17절을 모든 정당한 직업에 
적용함으로써, 소명을 하나님의 온 백성에게 확장시켰으며 특히 삶의 정황의 견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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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을 부각시켜 신분과 책무를 융합시켰다(Stevens 2001:97). 종교개혁가들이 소명의 
신학을 발전시킨 것은 그 배경에 헬라적인 이원론으로 인해 형성된 수도원주의에 대한 
반발이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루터는 이원론적 소명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수도 서원은 잘못된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우월한 
그리스도인은 완전에 도달하게 하는 특별한 부르심, 소명으로 초대받은 데 
비해 보통 그리스도인은 그저 계명만 지키면 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각자 평범한 일을 하는 중에 임한다. 따라서, 한마디로 
특별한 소명이란 없다. (Bainton 1978:156; Stevens 2001:94에서 재인용) 
루터는 사람들이 계명을 지키는 것 이상으로 더 우월한 삶을 찾으려 하기 보다 
사회적 지위에 충실한 삶을 소명으로 받아들여 살아가도록 요구했다. 칼빈도 예정교리를 
통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부여하신 위치가 있음을 강조했다(2001:95).  
특별히 루터와 칼빈은 재세례파와 메노나이트들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취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또 하나의 수도원 주의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이 그룹들은 
시민의 소명과 십계명을 격하시키고 산상수훈과 성령의 초자연적 인도만을 의존하도록 
함으로써 자신들만의 비밀스런 계시를 고안해 냈다고 비판했다. 루터와 칼빈은 모두 
소명의 현세적인 측면을 강조했다(2001:95-96). 
칼빈도 루터와 맥락을 같이하여 신자의 직업소명은 이웃을 섬김을 통해 성화를 
이루어 가게 됨을 주장하였다. 특히 칼빈은 세상과 구분된 성별된 존재로서 신자는 자신의 
직업적 소명을 가지고 순례자로서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날마다 전진하는 성화의 존재가 
되어야 함을 더욱 강조하였다. 이처럼 칼빈의 직업 소명론의 배경에는 순례자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소명적 가치를 철저히 인식하는 것을 담고 있다(윤종훈 2017:157). 
칼빈에게 있어 그리스도의 생활이 그리스도인의 모방이라는 엄격한 자기 부정과 십자가의 
인내의 요구 아래서 경영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은 단순히 염세주의나 물질주의가 아니라 
종말론적 영생의 소망과 이 땅의 소명으로 지지되고 지배되어 있다(박봉랑 1961:131). 
또한 칼빈은 루터에게서 소극적이었던 선교적 소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에 
열심을 다하였다. 당시 프랑스에 흩어져 있던 위그노들에게 1555년부터 1563년 약 8년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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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명의 개신교 목사들을 제네바에서 파송하였다. 1562년 당시 약 2,150여개의 위그노 
공동체가 존재했으며 이들을 합친 숫자는 대략 300만 정도 되었기 때문에 칼빈을 비롯한 
개신교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어야만 했다(김학유 2009:116). 
또한 브라질에 두 명의 목사와 11명의 평신도를 파송하였는데, 이는 빌레가뇽이 프랑스 
식민지로 개척된 브라질에서 칼빈에게 편지로 목사를 요청하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2009:118). 
청교도의 직업 소명론. 개혁주의 신학의 후예로 영국과 미국에 등장한 청교도는 
루터와 칼빈을 중심으로 제시된 직업소명에 대한 이해에 큰 영향을 받고 이를 중시하였다. 
당시 청교도 윌리암 틴데일이 성속의 구분을 철폐하고 믿음과 소명이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한 주장은 영국과 미국의 교회 속에 깊이 파고들게 되었다(윤종훈 2017:158). 
청교도는 직업소명론을 통해 “청지기론”을 더욱 구체화 하였다. 게으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죄악으로 규정하였다.  청교도는 세속적인 일의 중요성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오직 
신성한 직업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작업이 모두 하나님의 청지기적 소명을 받은 사명임을 
강조하였다(2017:161) 
맥기퍼트(Michael McGiffert)는 청교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 “과연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에 대한 구원의 확실성이였음을 지적하면서 청교도는 당시 신학적 
핵심사상인 “예정론”을 신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증거에 대한 의구심으로 인해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Mcgiffert 1994:10-11; 윤종훈 2017:166에서 재인용). 
막스 베버의 직업소명론  
베버는 종교적 관념과 믿음 체계가 합리화 과정을 통하여 사회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 상업의 발달, 새로운 생산방식의 대두 등이 
자본주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프르테스탄트 윤리가 자본주의 형성과 발전을 
촉진시키게 되었다. 세속적 영리 추구에 대한 전통적인 가톨릭의 비판을 제거하고 
프로테스탄트 금욕주의에 근거를 둔 신적 소명의 새로운 의미를 제시하였다. 또한 서양의 
합리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세상적 헌신을 위한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마련하였으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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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 유럽에서의 근대 자본주의 형성의 급격한 확산을 촉진하고 과거와는 현격히 
다른 문화를 창조하는 데 기여하였다(강휘원 2014:120-121). 이러한 베버의 사상에 영향을 
미친 것은 칼빈주의에 의한 예정 교리였다. 그의 논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간을 신의 도구로 인식  
2.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신의 구원을 확인 
3. 신앙 생활의 조직적 심사와 금욕적 실천이 이루어짐 
4. 금욕적 생활 양식의 마련 
5. 합리적 생활의 심리적 자극 
6. 전문화된 노동이 윤리적으로 강조됨 
7. 금욕적인 강제 저축에 의한 자본형성이 이루어짐 
위의 각 항목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 다시 말해 자본을 축적하는 힘은 
철저히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도록 예정된 믿음을 수용함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본 
것이다(강희경 1983:139). 베버는 자본주의를 근대에 나타난 합리적, 산업적 기업 조직으로 
보았으며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경제 체제를 ‘천민 자본주의’라고 정의하였다. 
영리욕, 다시 말해 화폐 취득 또는 최대 가능의 화폐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이윤추구 그 자체는 자본주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오히려 자본주의는 
이러한 불합리한 욕구의 억제 내지는 적어도 그러한 욕구의 합리적인 
조절화 작용과 일치할 수 있다. 우리는 교환 기회의 이용에 의한 예상에 
근거하고 따라서(형식상으로는) 평화적인 영리 기회에 의존하는 그러한 
행위를 ‘자본주의적’인 경제 행위라 부르기도 한다. (Weber 1958:12-13; 
강희경1983:141에서 재인용) 
막스 베버의 직업소명론 비판 
베버 연구의 보편적 적용 문제에 제기 되는 비판은 먼저 기독교 윤리의 쇠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금욕적 색채는 사라지고, 물질주의, 쾌락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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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각한 자본주의로서 베버가 바라보았던 시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 
그리피스(Brian Griffiths)에 의하면 기독교 윤리에 기본을 둔 자본주의는 일을 소명으로 
보고, 미래에 대한 책임과 이를 위한 저축과 투자를 선호하였으며, 가정을 복지의 
기본단위로 보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소득 불평들을 해소하기 위한 도덕적 선택들을 
품는 기업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반면,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일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보며, 소비에 최대 관심을 갖는다. 또한 국가를 재분배의 주요기관으로 보며 거대 
정부를 선호하고 국가의 소유권을 지지한다. 또한 타인의 희생을 통한 실질소득의 노동 
독점을 포함하며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덕과 윤리 배제를 허용하는 것을 
포함한다(Griffiths 1985:37-38; 강휘원 2013:121에서 재인용). 
또한 베버의 모델은 서구 자본주의 제도와 관행을 합리화한 것으로서 동양의 
자본주의 모델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신자유주의적 글로벌 자본주의의 
환경 속에서 제국주의적 국가, 제 3세계 국가들이나 신흥 개발도상국에 그대로 적용하기도 
어렵다. 직업을 소명의 정신으로 그리고 분업의 원리를 이웃 사랑에 대한 정신으로 
간주하는 베버의 기독교적 자본주의는 돈이 숭배되고 계급적 착취와 위선적 자산, 이웃 
사랑과 사회적 존경까지도 돈으로 매매될 수 있는 오늘날의 자본주의와는 양립할 수도 
없다. 따라서 오늘날의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를 비교 분석하고 자본주의 윤리와 방향을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121-122). 
현대 사회의 소명인식  
소명의식은 종교적인 신념을 넘어 개인은 물론 조직이나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직무 태도로 이해되었다(Dobrow 2006; 권인수 김상준 2017:85에서 재인용). 
즉 현대사회에서 소명의식은 종교적인 개념보다는 개인 자신의 삶이나 사회에 대한 
태도를 내포하고 있는 개념으로 진화하였다(Wrzesniewski et al, 1997; 권인수 김상준 
2017:85에서 재인용). 소명의식을 지닌 개인은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가 생계에 큰 도움이 
되지 않거나 외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자신의 일 그 자체에서 성취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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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며, 열정과 자발성을 발휘한다는 특징을 가진다(Dobrow & Tosti-Kharas 2012:264280; 
김유리 외 2016:76에서 재인용). 
이런 소명의식에는 몇가지 특징이 있는 데 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명의식은 순수주관적 현상으로 이는 동일한 일을 수행할 때 어떤 사람은 그 
일을 자신의 소명으로 생각하여 삶의 목적으로 여기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소명은 자신의 내면에서 자기성찰, 심사숙고, 명상 등을 통하여 발생할 수도 
있고, 신의 부름을 받았다고 믿는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생계에 있어 큰 도움이 되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자신의 일 그 자체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열정과 자발성을 발휘하게 된다. 
넷째,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업무가 사회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명의식은 쉽게 개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 정치사에서 본 소명  
미국에서는 기독교와 정치는 서로를 배제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던 
때가 있었다. 특히 정경분리의 원칙은 토마스 제퍼슨에 의해 분명한 국가 통치의 이념으로 
세워지게 되었고 수정헌법 1조에 의해 확립된 이후 미국이 영국과 다른 국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기준이 된 것이다.  
1965년까지만 해도 미국 기독교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정치 참여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고가 지배적으로 많았다. 제리 폴웰(Jerry Falwell)은 시민권리 
시위에 빠져있는 목사들을 비판하면서 “복음은 외부세계를 정화하기 보다는 내면을 
재창조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그 후 15년이 지난 1980년에는 도널드 
레이건을 도운 ‘도덕적 다수’와 종교적 권리 운동 등이 전개되었다(이장형 2011:256-257).  
미국 기독교 우파의 정치 참여는 1980년 대통령 선거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는데, 그 근저에는 70년대 후반 보수적 성향의 종교지도자들이 “새로운 기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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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New Christian Rights)”를 결성하여 종교적 기틀을 마련하였고, 전통가치를 가지고 
다시 등장한 레이건이 하나로 맞물리면서 가능하게 된 것이다(유성진 2008:153).  
올리버 오도노반(Oliver O’Donovan)과 김진혁의 대담에서 도덕적 질서와 정치적 
질서를 구분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화하는 정치구조 속에서 기존의 정치 
질서를 폐기하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구성하는 신학적 기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O’Donovan 2013:167). 이는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라는 로마서 13장 1절의 
보편적인 해석에 대한 새로운 신학적 해석을 제시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의 소명이 
도덕적 질서의 범주에 머무르지 않고 정치적 질서의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제시하는 
것이다.  
소명의 인식 요인과 시기 
소명을 언제 인식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다. 소명이라는 것이 계시나 
환상과 같이 신적 체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때로는 오랜 훈련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가 바로 그러한 예가 
된다. 바울과 같이 선교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으나 도중에 이탈하였다가(행 13:13) 나중에 
다시 회복되는 모습(딤후 4:11)이 소명인식의 시기에 대한 다양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소명 인식의 요인  
소명 인식에 작용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다. 전문직(음악가, 예술가, MBA 등록자, 
경영인)대상으로 직업 소명의 구성요인을 탐색한 Hagmaier와 Abele이나 종교 
관저관점에서 소명척도를 개발한 Dik, Eldridge, Stegger의 연구들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기존 소명 척도의 구성요인 
(권선영, 김명소 2014:396-397) 
 
척도명 (연구자) 구성요인 
Having a Calling 
(Dobroww, 2006) 
열정(Passion), 정체성(Identity), 의식의 
몰두(Engulfs Consciousness), 의미에 대한 
감각(Sense of Meaning), 특정영역의 
자존감(Domanin Specific Self-Esteem) 
Vacational Identity 
Questionnarie: 
(Drcher, Holloway, Schoenfider, 2007) 
내면 동기와 의미(Intrinsic Motivation & 
Meaning), 기쁨과 만족(Joy & Satisfaction) 
Calling & Vocation 
Quetionnaire(CQV) 
(Dik, Eldridge, Stegger, Duffy, 2012) 
존재-초월적 부름(Presence-Transcendent 
Summons), 존재-목적이 있는 일(Presence-
Purposeful Work), 존재-친사회성(Presence-
Professional Orientation), 추구-초월적 
부름(Search-Transcendent Summons0, 추구-
목적이 있는 일(Search-Purposeful Work), 
추구-친사회성(Search-Prosocial Orientation) 
Calling Scale 
(Dobrow, Tosti-Kharas 2012) 
소명(Calling) 
Brief, Calling Scale 
(Dik, Eldridge, Stegger, Duffy, 2012) 
소명 존재(Prescence Scale) 
소명추구(Searching Scale) 
The Working and Meaning 
Inventory 
(Steger, Dik, Duffy 2012) 
긍정의미(Positive meaning), 일을 통한 의미 
형성(Meaning Making Through Work), 
탁월한 선한 동기(Greater Good Motivation) 
 
특별히 위에서 가장 빈번하게 활용하는 CVQ(Calling and Vocational 
Questionnaire)의 연구자들인 Dik, Eldridge, Stegger 및 Duffy는 직업 소명을 “자기를 넘어선 
것으로부터 비롯된 초월적 부름을 경험하는 것이며, 삶에서의 특정한 역할을 어떤 
목적이나 의미를 지향하는 태도로 접근하고, 타인 지향적 가치와 목표를 주요한 
동기원으로 갖는 것”으로 정의하였다(권선영, 김명소 2014: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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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소들 
소명인식의 선행 요소에 영향을 미칠 요소들을 일의 외재적, 내재적 가치, 일 
지향성, 내재적 동기 부여, 변혁적 리더십, 조직 동일시 등으로 제한하여 실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일 가치 중에서 경제적인 수입이나 권위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외재적 
가치는 소명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일에 대한 자부심이나 일 자체에 대한 고유 
가치를 나타내는 내재적 가치는 소명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 지향성이 높은 개인들은 일과 자신의 강한 동일시가 나타나고, 다른 
무엇보다 일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초과 근무, 휴일 근무 등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보이는데, 소명의식이 높은 개인 또한 자신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써 일을 
선택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요인인 내재적 동기부여는 소명인식과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개인 또한 자신의 일을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는 것과 
유사하다는 것이다(김유리 외 2016:91-92)  
그러나 반드시 소명인식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소명을 발견하거나 수용하기도 한다. 
소명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후적 요소들 
소명인식이 일이나 조직과는 무관하게 한 개인에게 선행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반론으로서 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조직 내 구성원 또는 
시회구조와의 끊임없는 교호작용으로 인해 사후적으로도 형성될 수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권인수, 김상준 2017:112). 이 연구에 따르면 소명인식은 주어진 것이 아닌 개인의 
역사 속에서 달라질 수 있다. 재형성되는 소명인식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어느 정도 성취가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자기 인식을 필요로 한다.  즉 직장 내에서 
직급이라는 지위적 보상을 통해 개인은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동일시 
인식을 하게 되며, 직업이 단순히 과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가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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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나 사회를 위해 실현해야 하는 일종의 책임이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권인수, 김상준 2017:113). 예를 들어 도브로우(Dobrow)는 7년 동안 음악가들을 
대상으로 한 종단 연구를 통해서 소명의식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소명의식의 역동모델(dymamics of calling)을 제시하였는데, 그녀는 이 연구를 통해 개인 
능력, 행동적 몰입(Behavioral involvement), 사회적 안락(social comfort)을 소명의식에 
영향을 주는 선행요인으로 제시하였다(Dobrow 2013: 권인수 김상준 년도 2017:90에서 
재인용). 
포스트 모던 시대의 소명  
본 장에서 소명에 대한 여러 접근들과 기독교 안에서 발전되어 온 소명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세까지 헬라적 이원론에 사로잡혀 거룩과 세속을 분리한 채 지내오던 
기독교사회는 종교개혁을 통해 세상 또한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이 있는 영역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또한 근대 자본주의 사회가 시작되면서 베버를 통해 자본주의가 어떻게 
신앙과 대립하거나 충돌하지 않고 설명될 수 있는가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나 베버가 구별하고자 했던 천민 자본주의가 득세하게 되고, 근대에서 확립된 
세계화, 산업화의 물결이 예측 불가능하게 흘러가면서 우리는 방향을 상실한 탈근대의 
시대에 헤메이고 있게 되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소명을 
정의하고자 할 때, 과연 우리는 소명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소명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힘든 탈근대  
막스 베버가 말했던 직업소명은 절대 이성을 강조했던 칸트의 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를 바로 합리성으로 보았으며, 이 
합리성에 근거한 관료주의가 민간 및 국가부문 모두에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나 근대를 벗어나 세상은 윤리적 통제나 합리성으로 관리 감독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급속히 진행된 세계화로 인해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도덕적, 
윤리적 책임의 범위가 너무 커지게 되었다. 우리가 시장에서 편하게 구입하던 것들이 
아동착취의 결과물이거나 동물학대로 얻어진 것들임을 생각지 않고 산업화가 주는 혜택을 
누리던 때가 더 이상 아니다. 더 나아가 직업이 소명이라는 단순한 고리가 이제 끊어져 
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근대 사회에서는 직업을 선택하고 그 직업에 평생 종사하는 것이 
마치 숙명처럼 여겨지던 시대였다. 그러나 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한 직업을 평생 
갖는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특별한 
소수에게 해당하는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란한 포스트모던의 상황에 대한 고찰과 소명의 문제를 
연결시키기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합리성과 보편적 도덕이 사라진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는 절대이성의 합리성을 기대할 수 없는 세대이다. 
다양한 생각과 요구들이 들끓고 있는 세대이며 언어와 문화 그리고 인종을 떠나 세계 
속에서 하나로 뭉치거나 흩어지기를 끊임없이 생산해 내고 있는 세대이다. 또한 산업화가 
미치는 영향이 사회전반에서 혁명처럼 일어나고 있는 시대이다. 모든 노동이 기계로 
대체되어가고 있으며 인간의 노동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묻지만 어떻게 살 것에 대한 명확하고 분명한 제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시대이기도 하다. 
도덕적 판단이나 윤리적 행위에 대하여 개인의 책임 
영역을 넘어선 시대  
세계화와 산업화를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입장에서 보면 일자리는 언제나 
열려있으며, 산업화의 효율성으로 인해 삶의 질은 더욱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게만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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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해마다 사막화로 인해 8,000제곱 킬로미터의 경작지가 사라지고 있고 토양 
오염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지는 이보다 훨씬 많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 해마다 
해외에서 사들이는 영토가 어마어마 하다. 콩고의 야자유 농장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10억 
달러로서 이는 콩고 전체 GDP에 약 8퍼센트에 해당한다. 그 결과 콩고 내 있는 중국 소유의 
경작지의 GDP가 콩고의 나머지 지역의 GDP를 능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콩고가 
중국의 경제적 식민지로 전락한다는 의미이다(Altman 2011:91).  
잠재적 식민지 국가로 떠오르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미 중국의 영향력 
하에 놓여 있다. 2008년말 기준으로 남아공에 등록된 중국 기업의 수만 1,000개가 넘었고 
이들이 약속한 투자 금액도 500억 달러에 달한다. 지난 10년 동안 남아공에 대한 중국 수출 
물량이 10배나 증가했고, 이 역시 지배적인 식민통치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다(2011:89) 
여러 선진국들에서는 수백만 명의 의사나 과학자, 엔지니어, 기업가에게 최고의 
조건을 제시하여 이민을 유도하고 있다. 고등교육을 받은 이민자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기반 시설이 풍부한 곳에 정착하려 할 것이다.  이로 인해 미래의 
승자와 패자를 예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유기 화학자들은 캄보디아 같은 
후진국보다 연구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연구소도 많은 캐나다에서 일하고 싶어할 
것이다(2011:115). 
투자는 국가가 주도하지 않고 기업이 판단하여 결정한다. 또한 이민도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일 뿐이다. 그러나 이런 선택들로 인해서 경제적 식민지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후진국은 결코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없게 된다. 개인의 의사결정을 단지 
애국심에만 호소하기는 불가능하고, 그 선택을 잘못되었다고 비난할 수도 없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의 선택과 그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가 악영향을 만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환경주의(Earthism, 지구생태환경주의)가 
등장했다. 이들은 국민과 가족과 친구들의 운명, 그들이 사는 땅, 그리고 땅을 공유하는 
피조물의 세가지를 고려하고 있으며, 그들의 출발점은 바로 자신과 이웃이 하는 삶의 
투쟁에서다. 환경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아우구스티누스와 칼빈의 생각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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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여타의 창조 질서와 분리되어 있거나 그보다 더 우월하지 않다는 개념이다. 
“현실의 가치 기준을 인간 중심에서 지구 중심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Peters 
2012:175). 이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러나 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에 이들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도 없다. 
노동의 권리가 박탈되거나 소외된 삶  
현재 72억 명인 세계 인구가 2030년에는 80억 명, 2050년에는 90억 명으로증가할 
추세이다. 인구 증가는 총수요의 증가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고려할 
것은 이와 함께 형성된 강력한 인구구조 트렌드인 고령화다. 인구감소가 시작된 유럽뿐 
아니라 남미와 카리브 해 대부분의 국가, 중국과 인도 남부를 포함한 아시아의 많은 국가 
및 레바논, 모로코, 이란을 포함한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세계 곳곳에서 출생률이 
인구 대체율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0년간, 전 세계 생산성은 기술의 
기하급수적 진보와 혁신에 대한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상태이며, 과학기술의 혁신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증대로 연결되지 않는 생산성의 역설은 
다시 경제의 큰 수수께끼로 떠오르고 있다(Schwab 2016:59-61) 
옥스포드 마틴 스쿨 연구원인 경제학자 카를 베네딕프 프레이와 기계학습 
전문가인 마이클 오스본의 연구에 따르면 향후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영국 내 모든 직업의 
약 47퍼센트가 자동화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새로운 산업분야 창출로 
1980년대에는 약 8퍼센트, 1990년대에는 약 4.5퍼센트의 노동력이 흘러간 것에 비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미국의 노동인구는 약 0.5퍼센트에 불과했다(2016:68-69). 영국과 
미국의 경우를 일반화시키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추세임을 예측하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다. 
더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의 위험성은 승자 독식의 세상을 만드는 것에 있다. 그것이 
국가이든 아니면 개인 혹은 기업이든 간에 산업혁명의 기술을 선점하는 경우 또는 표준을 
만드는 경우 그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과 격차는 더욱 심화될 위기에 처해진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 긴장감과 충돌은 고조되고 화합은 더욱 힘들어 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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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을 재정의해야 할 시대  
현재 급속한 변화로 인해 노동시장이 전통적인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에서 
휴먼 클라우드 시대로 바뀌고 있다. 이는 기업입장에서 원하는 사람을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시간만큼 사용하게 되며, 일하는 사람들은 고용인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노동권리도, 단체교섭권도, 고용안정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전문화된 직업을 선택해서 산다는 것은 이제 소수의 
사람들에게서만이 가능한 것이 되었다. 대다수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대체되고, 노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노동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만 한다. 그러한 삶을 분류하는 
프레카리아트(Precariat: 불안정을 뜻하는 precarious와 최하층민을 뜻하는 proletariat의 
합성어)가 등장했다. 심화된 복잡성과 초전문화의 조함으로 인해 목적의식이 뚜렷한 
직업에 종사하고 싶은 바람이 가치의 우선이 되는 시점에 와 있다. 특히, 기업에 속해 일을 
하는 것을 삶의 방해로 여기는 젊은 세대에게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이는 오직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용되는 이야기 일 수 밖에 없다(2016:85). 
보편적이 아닌 개인의 소명 인식  
우리가 사는 시대에 무엇이 도덕적으로 옳은가를 말할 때, 특별히 세속적인 
부르심에 있어서 그 옳음을 판단하고자 할 때 요구되는 지식의 깊이와 넓이는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을까? 우리에 대한 소명을 우리는 어떻게 발견하고 확립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전문화된 소수 – 소명 중심 소그룹을 만드는 시대  
모든 사람들을 차별없이 동참하게 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이제는 
문제를 분명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전문화된 소수가 필요한 시대를 맞이했다. 교회도 
행동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신학적, 
윤리적, 과학적 전문가 집단이 신앙안에서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시대를 맞이하였다. 이런 시대에 각 교회 또는 교회 안의 소수가 소명을 발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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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을 중심으로 작은 단위의 그룹을 만드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때이다. 지식이 
전문화되어 있든지 경험이 전문화 되어 있든지, 다양성을 품고 세분화 된 영역을 찾아 
섬기는 소수를 필요로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획일화된 거대 담론을 품기 보다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영역에서 복음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그 뜻을 함께 하는 소수가 
끊임없이 서로를 돌아보며 나아가도록 돕는 것 그것이 새로운 시대의 목회적 대안이라고 
보는 것이다.  
정정미는 기독교교육과 소명에 대한 고찰에서 목적이 분명한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믿음은 신앙을 공유하는 이들이 이루는 공동체 속에서 
존재하며, 양육되고, 표현되어진다. 목적의식이 확실한 공동체일수록 
구성원의 성장을 돕는 환경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신앙 공동체의 
존재 이유와 표면적 특성이 일치될 때 그 구성원 개개인의 신앙이 형성되고 
보강되어진다. (정정미 2008:57) 
그러므로 소명은 오히려 독립적인 개인이 발견하고 계발하는 것보다 같은 소명을 
찾고 그 소명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를 
변화시키고 개인을 발전시키고자 할 때 거대 담론을 가지고 고민하기 보다 작고 실천적인 
주제를 통해 소명을 확립해 가는 것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서로 다른 하나 – 다중 회중 시대  
영국 성공회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일요일에 모이는 다중 회중의 개념이 몇 년 
사이에 새로이 등장했다. 이런 방법은 단순히 예배 횟수만을 늘리는 것이 아니며 
근본적으로 회중을 다중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다양한 회중이 하나의 건물 
안에서 각기 다른 그룹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신간에 예배를 드린다. 이 그룹들은 모두 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서로 구별되고, 구별된 회중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며 
리더십을 갖고 선교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서 각 회중을 위한 독립된 사목 구조를 만들고 
그 구조가 변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특정 계층을 주요 회중으로 부르지 않는 
노력들을 개선점으로 제시하였다(Archbishop’s Council 2004:13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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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 성공회는 다양한 곳에서 생겨나는 문화적 패턴을 읽고 그것을 
연결시키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다양한 교회가 생성되도록 하는 일을 계속해 왔다. 
복음과 교회를 네트워크와 문화 속에 뿌리내리려 할 때 다른 곳에서 얻은 통찰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2004:144). 그 결과 대안 예배, 바닥 교회, 카페 
교회, 셀 교회, 지역사회 운동에서 발생한 교회, 다중 회중, 네트워크 중심 교회, 청년 회중, 
수도원 운동 등 다양하고 활발한 개척사역들이 진행되고 있다. 
포기할 수 없는 가치에만 집중함  
노스 포인트 교회를 이끄는 앤디 스탠리(Andy Stanley)는 교리적 진술을 포기하지 
않으며 치리도 불사한다. 경우에 따라 사람들에게 교회의 어느 특정 캠퍼스에 출석하지 
못하게 한다. 심지어 모든 재혼한 사람들에게 재혼이 간음이라고 선포한다.  
그러나 비신자들에게 단기선교를 떠나도록 권하고, 안수 받지 않은 사람들이 
세례를 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배에 출석하는 무슬림 신자를 개종시키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 구제 사역을 직접 하지 않으며 지역 사회의 훌륭한 기관들을 찾아 재정과 
자원봉사로 지원하도록 한다. 스탠리 목사는 그것을  “영광스러운 뒤죽박죽”이라고 
정의했다. 지침은 있지만 고정불변의 범칙을 배제한다. 어떤 정강을 세우려 노력하지 않고 
보다 대화를 더 많이 하려고 애쓴다. 사람과 직접 대화하지 않고 누구나 온라인으로 교인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그는 이것을 은혜와 진리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보았다(Stanley 
205:88-93). 
제라드 윌슨(Jerad Wilson)은 교회 역사 속에서 얼마나 다양성을 인정해 왔는가를 
역설한다. 그는 교회가 언제나 정통 신앙이 인정하는 교리, 즉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신성, 
성육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 등과 같이 기독교를 기독교로 만드는 신학적 
주장들에 대해서 서로 일치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신학을 교회 공동체 내에서 
구체화하는 방법에는 다양성을 인정해왔으며 바른 것을 믿기만한다면 거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상당한 자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이 시대와 문화에 맞춰 
복음을 상황화하는 것이라고 본다(Wilson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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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에 대한 결론  
소명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부르시는 
부르심임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부르심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중세에서부터 
근대까지 여러 소명에 대한 담론들은 일종의 거대 담론이었으며 모든 사람들을 그 담론의 
틀에 가둘 수 있었다. 그리고 소명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다양하며 때로는 
부르심을 사후에 인식하여 수용하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탈근대 이후 그런 거대 담론으로서의 소명은 더 이상 정의하기가 
힘들어졌다. 거대 담론으로서 소명을 정의가 불가능해졌거나 그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미시적이고 실천 가능한 영역에서 소명을 정의하고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인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사는 시대에 시대적 소명이란 것을 사회나 기관이 제시하는 것에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복음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찾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한 편으로는 큰 중압감이 있지만 한 편으로는 참 자유의 해방이 있는 것이다. 이제 
사회나 조직이 제시하던 삶에서 벗어나서 스스로이 소명을 찾아 나서야 한다. 빌립이 
집사로 부르심을 입었으나 전도자로 사용되어 지기를 주저하지 않았듯이,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지만 문화적 상황에 맞추어 장막 깁는 일을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함께 
수행하듯이 말이다. 획일화된 소명 대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하면서 
스스로의 소명을 찾아갈 때가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 낯선 것이 아니다. 성경은 이미 
오래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했다.  




제 4 장 
 
소그룹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소명 중심의 소그룹 
지금까지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소명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소명을 세우기 위해서는 한 개인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바울도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복음 
증거의 소명을 펼치지 못하였음을 언급했던 것처럼(고후 2: 13) 소명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자 소명 받은 이들의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이 장에서 소그룹의 다양한 접근들에 대한 부분을 지면이 허락하는 
범위 한도 안에서 살펴 보고 소명 중심 소그룹이란 어떤 의미이며 어떻게 정립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소그룹에 대한 다양한 접근들  
현대적 소그룹에 대한 흐름들  
소그룹이라는 용어가 친숙해진 것은 아마도 여의도 순복음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에 구역이라는 
15가정 이하의 소그룹 사역이 있음에 주목한 데일 갤러웨이(Dale Galloway) 목사가 자기 
교회에 접목하면서 현대적인 소그룹에 대한 다양한 접근들이 생성되었다. 그는 New Hope 
Community Church를 통해서 “Tender Loving Care”(TLC)라는 소그룹 사역을 시작하였고 




그 이후 랄프 네이버(Ralph Neighbour)의 셀 처지 초판이 출판되면서 90년대 소그룹 
사역이 본격적으로 세계교회의 관심이 되었다. 새들백 교회나 윌로우크릭 교회 등이 
보여준 소그룹 사역이 보여준 차이점은 교회 사역의 하나로 보지 않고 교회의 본질이자 
목회의 근간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오현철 2013:194) 
소그룹 운동의 성공 요인  
최상철은 그의 책에서 소그룹 목회가 성공한 이유로 두 가지를 꼽는다. 첫째는 
전통적인 목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갈등을 들었다. 목회자와 평신도의 수직적인 목회가 
한계에 이르렀고, 이런 목회에서는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둘째로 
그가 언급한 것은 현대인들의 고독으로 보았다. 사람이 느끼는 고독을 대형화된 교회에서 
여전히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소그룹으로 모여드는 강한 동기가 부여된다고 본 
것이다(최상태 2002:31-32) 
양병모는 소그룹 운동이 영적 부흥과 교회 확장 및 성장에 중요한 공헌을 이미 
해왔으며, 그 안에서 상호 돌봄과 나눔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성장하는 훈련의 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부감없이 기독교를 경험하게 하는 복음 전파의 
통로로서 효과적인 전략이었다고 보고 있다(양병모 124) 
권문상 또한 소그룹운동의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서 두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 
첫번째는 공동체라는 의식이다. 소그룹은 인격적 친밀도가 상승할 수 있는 관계가 
이루어져서 활발한 상호 소통을 통해 공동체라는 의식을 갖게 하는 데 적합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의 교류가 신뢰를 낳고 이 신뢰를 통해 개인주의를 벗어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권문상 305). 또한 중요한 것 하나는 바로 신학적 정당성을 성경으로부터 
세울 수 있었던 것임을 말한다. 종교개혁의 정신이기도 한 만인 제사장 신학이 나아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 사랑안에서 상호 존중과 배려, 상호 의존의 삶을 갖는 창조의 
회복이며 교회의 모형이 된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창조 결과인 공동체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근본적이고 영원한 
모습을 반영한다. 그런데 이러한 기독론적, 신론적 인간론과 교회론의 
완성은 소그룹 중심의 교회에서 발견된다. 하나님은 인간을 공동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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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하셨고, 공동체적 친밀한 관계는 실제로 소그룹에서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권문상 309) 
소명 중심 소그룹에 대한 성서적 근거  
소명 중심의 소그룹의 성서적 근거는 소그룹의 성서적 근거와 동일한 
부분으로부터 출발한다.  소그룹의 원리는 먼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창조 원리로서의 소그룹  
창세기 2장 나오는 남자와 여자의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남녀의 차별이 
나 남성우월에 대한 근거를 삼을 만한 그 무엇도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머리 되시는 
교회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다. 평등하게 존 윌튼(John H. Wilton)은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한마디로 그 본문은 성의 역할을 확립하지도 않을뿐더러 자세한 설명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본문은 인간의 역할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지, 
성의 역할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남자와 여자는 함께 봉사한다. 
(Wilton 2007:271) 
윌튼은 인간 창조에 있어 구조가 아니라 기능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가족을 창조하시고, 가족은 “돕는 베필”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포함하며, 그 이유는 그 본문이 친밀한 관계뿐만 아니라 기능들의 분담과 새로운 사회학적 
단위의 수립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2007:265).  
또한 창세기 1장과 2장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로 구성된 긴밀한 
관계의 공동체가 에덴동산 안에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데 이것이 성경에 최초로 나타난 
구체적인 소그룹의 형태라고 볼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이루어 나가시고자 
목적하셨던 소그룹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Weldon 1997:25; 김남용 2000:314에서 
재인용). 이러한 태초의 공동체로서의 소그룹 안에서의 관계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서로 친밀하게 대면하며 진실로 사귐의 관계를 맺어 나갔으며, 창조주로서의 주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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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인격적이고 거리낌이 없는 관계를 맺어 나갔다(Hanson 
1986:130-131; 김남용 2000:315에서 재인용). 
문효식은 공동체와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는 상관된 긴장이 언제나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관계를 맺고 계신다. 창조세계는 
하나님과 인간 공동체를 완성할 수 있도록 형성되고 있다. 소그룹 공동체는 
하나님과 인간 성품, 그 자체를 반영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소그룹 
공동체의 서로 돕는 사역을 통해서 인류를 출발시켰고, 유지시키며 또한 
완성하신다. (문효식 2006:63-63) 
이상의 논의에서 살펴보듯 창조의 원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하나됨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족 공동체를 구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원리가 있음을 보았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신약 교회에서는 어떤 원리들이 있는 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예수님과 신약 교회 안에서 소그룹  
예수님과 소그룹  
예수님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본인의 제자들을 부르셨다. 가장 먼저 부르신 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던 안드레와 형제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으로서 요한복음 1장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시기를 대략 주후 27년 2월경으로 
추정하며 두 번째 그룹은 그후로 1년 뒤인 주후 28년 2월경으로서 세리로 있던 마태가 추가 
되었다. 이후 네 번째 부르심은 열 두 제자를 사도직으로부르시는 부르심으로서 이미 
제자로서 삶을 헌신한 이들을 다른 제자들로부터 구별하시는 부르심으로 볼 수 
있다(문효식 2006:77). 
마가복음 3장 13-19절에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목적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산에 오르다는 표현을 통해 제자들이 세상과 분리되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둘째로, 
그들은 예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됨에 있어서 주도권을 갖고 계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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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즉각적으로 나왔음을 통해서 완전한 순종의 긴급성을 
드러내고 있다(English 2000:112-113) 
예수께서는 열 두 명의 사람들을 각기 부르셔서 참된 그룹으로 만드셨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이름을 끊임없이 언급하심으로써 이 그룹이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대표일 뿐만 아니라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계획, 그들 가운데 임재를 통해 모이는 
하나님의 소그룹으로써의 공동체를 재현하는 하나의 전략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문효식 
81). 
신약의 교회에서의 소그룹  
신약의 교회 중 가장 먼저 등장하는 소그룹은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를 통해 세워진 
일곱 집사이다. 이들은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 위임된 사람들로서 성경은 
선발의 기준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다(행 6:5). 이 위임된 
소그룹의 섬김의 결과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가 복종하는 
결과로 드러났음을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스데반의 순교 이후 그 자리를 대신하는 사람을 
위임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물론 큰 핍박으로 인해 교회가 흩어지는 것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그 소그룹의 형성은 사도적 권위와는 다른 형태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소그룹은 성령의 뜻에 따라 세워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그룹이었다. 이들은 모두 다섯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중에 누가 선지자고 누가 
교사인지는 본문을 통해서는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 소그룹은 안디옥 
지도자 그룹인 것은 틀림없으며 이들의 결정을 통해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부조의 일을 진행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들의 구성은 다양한 문화인류학적 배경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구성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성령을 따라 
사역하는 그룹이었기 때문이었다(행 13:2). 
세 번째로 등장하는 소그룹은 바로 선교 소그룹으로서 바나바와 바울로부터 
시작하여 바나바와 마가 그리고 바울과 누가 그리고 실라로 구성된 소그룹이 각자의 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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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는 모습을 통해 드러난다. 이 소그룹의 사역은 때로는 불일치로 인해 서로 다른 
소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누가 옳고 누가 그른 지를 성경이 평가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인간적으로는 심히 다투는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내린 
결정 자체가 비판받지 않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소그룹들이 아내와 함께 사역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며(고전 9:5), 바울과 바나바처럼 자비량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소그룹들이 
있음을 알게 된다(고전 9:6; 행 18:3). 그러나 자비량이 가능하지 않은 때에는 언제든지 
지원을 받았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고후 11: 8-9)  
반면에 건강하지 않은 소그룹의 모습들도 등장하는 데 그 예로서 고린도 교회가 
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스스로를 각기 아볼로나 게바나 바울에게 속하였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나뉘어짐이 있었다. 이런 불일치와 자기 세력을 세우는 일들도 소그룹 
형성에 하나의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또한 알 수 있다.  
소명 중심 소그룹의 성서적 접근  
창조의 원리로서 또 교회의 원리로서 소그룹이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앞의 글들을 
통해 살펴보면서 이런 성서적 근거에서 찾아야 할 가장 중요하 관점 하나는 바로 소그룹의 
원리가 보편적 교회 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설명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대에 들어서 많은 교회들이 소그룹에 열심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인다. 그것이 셀 처지나 
가정교회 또는 제자훈련의 한 부분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원리의 적용은 바로 
개 교회의 성장 프로그램에서 의미를 찾는다는 것이다. 
바울이 말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행 20: 24)는 개교회의 성장 
프로그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 교회로서의 주의 몸을 세우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원리를 위배한 소그룹 운동들이 넘쳐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들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 새로운 유행처럼 따라가기에 바쁘고 분주한 일만 가득하게 되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가게 될 때 주님은 소명에 
집중하는 12명을 새롭게 세우셨다. 그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의 입에서 “영생의 말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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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시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요 6:68)의 고백을 통해 제자들을 재구성하신 것이다. 
제자들이 소명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소명 없는 다수를 만드는 것보다 더욱 중요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소그룹 운동들은 개교회의 성장이라는 벽 아래 갇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으며 주님은 십자가에 못박혀 계셨지만 
주님의 소명은 다 완성이 되었다(요 19:30).  
소명 중심 소그룹에 대한 현실적 이해  
듀크 대학의 마크 차베즈(Mark Chaves)가 주도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십 수 년 
동안에도 미국 교회가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주목할 만한 사항들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단에 가입하지 않는 독립교회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둘째, 회중의 평균규모는 작아지고 있지만, 대형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다. 
셋째, 백인 중심의 회중이 다양한 인종으로 변해가고 있다. 
넷째, 회중은 사회적으로 뜨거운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 더 관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전통에 따라 그 견해자는 매우 크다. 
다섯째, 예배의 형식은 점점 더 비형식적으로 변해 가고, 회중은 예배 중 다양한 
형태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Duke Univ. 2015; 이상훈 2017:239에서 
재인용). 
또한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밀레니엄 
세대(1984-2002출생)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전체에서 11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2017:240). 이는 곧 교회가 고령화되어가고 있으며 젊은이들이 교회를 찾지 
않거나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58 
또한 한국교회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단순히 구성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교회를 
대상으로 한 한미준(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의 약칭, 이하 한미준)에서 지난 
2004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개신교인의 약 25.5퍼센트가 양적 팽창과 외형에 치우쳐 있는 
한국교회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다. 
<표  4>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 
(한미준 2005:262) 
 
질문 내용 개신교인 비개신교인 
양적팽창, 외형에 너무 치우친다 25.5 25.3 
교파가 너무 많다 / 단합이 안된다 24.9 17.7 
지나치게 자기 교회 중심적이다 15.5 20.9 
세속화 /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없다 10.6 3.0 
목회자의 사리사욕 / 이기심 7.5 13.6 
성도들의 실제 생활에 대한 방향제시를 못한다 7.1  
사회 봉사 / 구제 사업 등한시 5.3 2.2 
선교 사업을 등한시 한다 2.5 0.7 
이단 교회가 너무 많다  14.8 
기타 0.3 0.7 
계 100.0 100.0 
  
위의 표를 보면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일반인들에게 한국교회의 양적 성장, 
분파주의, 집단 이기주의 등이 한국교회 전반에 내재된 문제점으로 인식되어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치유를 한국교회의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한미준 263). 
교회 성장이 아닌 개인 성숙의 원리로서  
교회 성장의 프로그램으로서 소그룹  
소그룹 사역이 현대에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지만 소그룹 사역을 현대교회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데에는 소그룹이 가져다 주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음을 확인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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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소그룹 안에는 상호 돌봄과 나눔을 통한 격려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기독교를 경험하게 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효과적인 통로가 
되었다(양병모 2008:124). 또한 교회 성장과 복음 전도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은 소그룹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교회성장을 정당화 해 주었던 신학적 배경  
신학적으로 교회성장학이라는 학문이 20세기 후반을 주도하면서 교회 성장학이 
추구하고자 했던 깊이 있는 가치들을 찾고 숙성 시키기보다 교회 성장의 주요 요소를 
발견하여 그 요소를 접목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신학적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교회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결국 교회성장학의 아이콘처럼 
등장했던 수정교회(Crystal Cathedral)는 로버츠 슐러(Robert H. Schuller) 목사 이후 
몰락하고 말았고 그와 함께 교회 성장학에 대한 비판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랄프 엘리어트(Ralph Elliot)는 교회 성장에서 즐겨 사용하던 ‘우리 종류’(Our 
Kind)라는 표현은 결국 ‘값싼 은혜’(Cheap Grace)를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평하였으며, 특정 계층과 문화의 장벽을 넘어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하는 복음이야말로 ‘화해’(Reconciliation)의 복음을 통한 ‘값진 은혜’(Costly Grace)가 됨을 
주장하였다(Elliot 1981:29-30; 이상훈 2017:48에서 재인용) 
교회성장운동은 많은 부분 실용주의와 결탁하면서 원래의 정신과 의미가 약해졌다. 
이러한 흐름 또한 후일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이후 교회성장운동은 
비즈니스 모델과 마케팅 모델을 지나 건강한 교회 운동으로 전환되었다(2017: 48). 
제라드 윌슨(Jared Wilson)은 사람을 모은다는 것이 분명히 매력적이지만 예수님의 
메시지와는 거리가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물론 지금도 많은 끌어 모으는 교회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전한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메시지는 매우 
자주 당연한 것으로 치부된다. 즉 교회가 집중해야 할 것이 아니라 가끔 
들춰보는 대상이 된 것이다. 또는 많은 경우, 이 메시지는 다른 메시지에 
‘덧붙이는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승리보다는 우리의 개인적인 성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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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는 메시지를 전하다가 그 말미에 덧붙이면 되는 하나의 명제가 
되어버린 것이다. (Wilson 2016:34) 
윌로우크릭의 실패 보고서 – Reveal: Where are you? 
캘리 파킨슨(Cally Parkinson)에 의하면 2004년부터 3년 동안 진행되어온 연구 결과 
윌로우크릭의 사역은 다음의 네 가지 소그룹 유형에서 모두 실패했다고 보았다.1 
1. 그리스도를 경험함(Exploring Christ) – 이 소그룹(Segment)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기본적인 신앙은 소유하였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는 맺지 못했다. 
몇몇이 진정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의 불확실성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지만 다른 이들은 영적으로 무관심(Apathetic)했다. 
2.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감(Growing in Christ) – 이 소그룹(Segment) 안에서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며 그들의 구원과 영생에 대하여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반면 바로 그 관계를 알아가는 시작에 머물러 있다. 
3. 그리스도를 가까이 함(Close to Christ) – 사람들은 날마다 주님을 의지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 삶의 도움을 주는 분으로 보았다. 그들은 날마다 그들이 
직면하는 문제에 대한 도움과 인도를 위해 주님을 향하고 있다. 
4. 그리스도 중심(Christ-Centered) – 이 소그룹(Segment)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로 인식하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복하여야 
함을 알고 있다. 
크리스채너티 투데이(Christianity Today) 2008년 3월호에 따르면 앞의 두 
소그룹(1,2 그룹)은 뒤의 두 소그룹에 비해 성공적이지 못했으며(Less Successful) 뒤의 두 






소그룹(3, 4그룹)의 1/4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영적 성장이 고착되어(Stalled) 있거나 
교회에 대하여 불만족(Dissatisfied)한 것으로 나타났다.2 
윌로우 크릭은 이 보고서를 어떻게 해석했을까? 
우리는 실수를 했다. 사람들이 신앙의 경계를 넘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반드시 해야 했던 일이 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자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책임을 지라고 말해 주고 가르쳐야만 했다. 예배가 없을 때에도 
성경 읽는 법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도록 해야 했다. 사람들에게 스스로, 
그리고 훨씬 적극적으로 영적인 훈련을 하라고 해야만 했다. (Leadership 
Journal 2007;Wilson 2016:193에서 재인용) 
윌로우 크릭이 발견한 것이 본 논문이 주장하는 바이며, 이 논증에서는 바로 그것을 
소명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스스로 성경을 읽어야 할 동기를 부여하는 것, 자기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소명이며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행 20:24)인 것이다.  
포스트 모던 사회가 요구하는 상황화의 원리로서  
제라드 윌슨은 이런 윌로우 크릭의 선언이 개인주의의 추구와 목회 포기로 
이해되었기에 “하이벨스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당황스럽다”(Wilson 2016:194)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하이벨스의 포기 선언은 개인주의로의 회귀나 목회적 돌봄의 
포기를 말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거기서 하나의 통찰을 얻었다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Web 1).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소명이 포스트 모던 하에서 요구되어지는 
상황화의 원리가 될 수 있음을 살펴보기로 하자. 
다양성의 추구  
우리는 소그룹의 중요성에서 영성 훈련의 중요한 제공처가 됨을 보았다. 그러나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 하나로 정의될 수 있다는 전제아래 많은 소그룹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그것은 암묵적으로 목회적인 지도아래 하나됨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2 http://www.christianitytoday.com/ct/2008/march/11.27.html, 11.2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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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은 리폼 처치(Reform Chruch)에서 선교적 교회의 많은 유형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유형에서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리더십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일례로 
모자이크 교회를 설명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교회의 문화와 사역은 지도자의 철학과 가치로부터 만들어진다. 
모자이크교회의 창조성과 예술성은 담임목사인 맥머너스의 예술적 기질과 
성향에 기인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 이면에 훨씬 더 근본적인 헌신이 
있었음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필자는 맥머너스 목사의 삶에 깃들어 진 
선교적 헌신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지난 20년간 
자신의 집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이상훈 
2015:53) 
또한 그의 다른 책 리뉴 처치(Renew Church) 에서는 동일하게 9개 유형의 교회들을 
선정하여 그들이 추구하는 교회 갱신이 주는 통찰력을 전하고 있다. 그 중 8개의 유형은 
여전히 그 사역을 이끄는 지도자의 중요성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단 하나 가정교회 모델에서만 주목할 만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오가닉 가정교회의 LGT(Life Transformation Group) 소그룹이다. 이 모임은 2-3명의 
멤버들이 주 중에 모여 자신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 성경을 공부하고 믿지 않는 
친구들과 친척, 동료,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전파의 기회를 찾는 모임으로서 
자발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헌신도가 높다고 한다(이상훈 2017:289).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전통교회의 근대성 곧 제도적이고 인위적인 조직을 극복하려는 노력에서부터 
탄생한 교회이기 때문이다( 2017:283).  
근대성에 기인한 교회는 지도자의 뜻에 따라 하나로 조직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힘을 발휘할 수도 있고 거대한 단체를 형성할 수도 있다. 그러나 포스트모던 하에서 
교회의 대형화라고 하는 것은 깊이 없는 성장만을 추구할 위험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독특한 개인의 성숙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 
잉글랜드 성공회는 이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인식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회의 
교회 개척에 있어서 성육신 원리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된 
것이다. 
전도가 체제(Parochial system)가 성공회의 성육신적 선교(Incarnational 
Mission)을 전달하는 기본적이 중심적인 전략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63 
현존하는 전도구 체제만으로는 선교의 근본적인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기란 불가능하다. 우리는 이제 통합된 다양한 선교적 접근이 
필요함을 인정해야 한다. 교구의 경계를 넘어 지역 교회와 네트워크 교회가 
적극적인 동반자로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더불어, 하나의 표준을 
따르는 교회형태만으로는 다양해진 소비자 문화에 결코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전담위원회는 다양한 ‘교회의 새로운 표현’을 평가했다. 
(Archbishop’s council 14-15) 
잉글랜드 성공회가 정한 교회의 새로운 표현은 바로 선교형 교회(Mission-shaped 
Church)이다. 이런 성공회의 변화에는 중요한 현재 인식 즉 상황화를 수용한데서 기인한다.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의 성육신적 접근  
잉글랜드 성공회는 영국 전역에서 발생하는 포스트 모던의 변화에 집중하면서 
과거 30년 동안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 결과 주목할 만한 변화들을 발견하였는데 1) 
가구 및 주택의 변화에서 주택구입자가 늘면서 일요일에 주택 수리를 위한 시간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을 발견했다. 2) 또한 여성고용이 증대되면서 일요일이 가족을 위한 
여가시간으로 바뀌게 되었다. 3) 이동량의 급증으로 인해 주중에 더 먼 곳으로 직장을 
다니거나 주말에 더 많은 교회를 살필 수 있게 되었다. 4) 이혼과 가족생활의 변화가 
아동과 독신자 그룹에 미치고 있는 변화가 매우 크다는 것을 발견했다. 출산율이 낮아졌고 
첫 출산연령이 높아졌으며, 주말에 아이들이 이혼한 배우자에게 가야만 하는 상황이 
교회출석을 낮추고 있음도 발견했다. 5) 사회가 파편화 되었다는 것은 가까이 사는 이들을 
애써 만날 필요가 없어졌으며,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부모와 떨어져 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6)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사회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종래 지역과 국가가 가지고 있던 권력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중심이 없는 사회가 
형성이 되었다. 장소라는 지역적 개념은 가변적인 것으로 바뀌었고, 개인을 통제하는 
구체적인 장소가 없게 되었다(Archbishop’s council 21-33).  
이런 변화에서 내린 결론은 교회 개척에 있어서 초교파적인 모든 교회 형태를 
새로운 표현들로 수용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대안예배 공동체, 바닥교회 공동체, 
카페교회, 셀 교회, 지역 사회 운동에서 발생한 교회, 다중 회중과 주중모임, 네트워크 중심 
교회, 학교 회중 모임, 학교 교회, 구도자 교회, 전통적인 교회 개척, 새로운 수도원 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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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새로운 관심을 자극하는 형식의 교회, 청년 회중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교회를 
“교회의 새로운 표현”이라고 정의했다(Archbishop’s council 104-105).  
잉글랜드 성공회의 경우처럼 소명 중심의 소그룹은 교회가 지정하거나 또는 
목회자의 취향이나 영성에 의해 조직된 소그룹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때로는 교회를 
넘어서는 관계에서도 동일한 소명을 발견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는 것이다. 
소명 중심 소그룹에 대한 신학적 배경  
소명 중심 소그룹의 신학적 배경으로 두 명의 학자에게 도움을 얻고 있다. 그 
첫번째로는 게리 토마스(Gary Thomas)로서 그가 말하는 영성의 다양성이 한 축을 이룬다. 
다른 한 사람은 로버트 클린턴(Robert J. Clinton)로서 그의 지도자 개발론을 평신도에게 
적용하는 것이 바로 소명 중심 소그룹의 다른 한 축이 된다. 
다양한 영성의 추구  
게리 토마스(Gary Thomas)는 영성의 다양성을 9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그는 오랜 
세월 교회가 획일화된 기도, 예배, 성경 공부를 제시해 왔으나 하나님 그분 자체를 
예배하는 것 이외에는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가 제시하는 영성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주의 영성: 야외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자연주의자들은 묵상주의자와 
연관이 있으나 내면 세계 외에도 피조 세계에 마음이 움직인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2. 감각주의 영성: 오감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감각주의자들은 예배 의식의 
엄숙과 장엄함에 특히 끌린다. 이들은 시각적 장치와 향, 고전적 음악, 격식 
있는 언어로 마음이 상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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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통주의 영성: 의식과 상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들은 의식, 상징, 성례, 
제사 등에서 양분을 얻으며 규칙적인 예배 참석, 십일조, 주일성수 등을 
좋아한다.  전통주의자들은 의식과 틀의 필요성을 느낀다. 
4. 금욕주의 영성: 고독과 단순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금욕주의자들은 혼자 
남아 기도하는 것 밖에 바라는 것이 없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내면의 실존을 
살아간다. 의식이나 종교의 부속물, 바깥 세상의 소음을 모두 거두어야 한다. 
5. 행동주의 영성: 참여와 대결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행동주의자들이 부르짖는 
대의는 사회 참여일 수도 있고 복음화일 수도 있지만 갈등이 있더라도 남들과 
부대낄 때 힘을 얻는다. 프랜시스 쉐퍼가 좋은 예이다. 
6. 박애주의 영성: 이웃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들은 가난하고 초라한 이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본다고 고백하곤 한다. 이들에게는 묵상주의 영성과 
열정주의 영성이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다. 가장 좋은 예는 테레사 수녀이다. 
7. 열정주의 영성: 신비와 축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들의 영적 혈액은 예배의 
흥분과 신비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가슴에 감격이 
없다면 뭔가 잘못된 것으로 본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느끼고 체험하고 감동에 
잠기는 것이다. 
8. 묵상주의 영성: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들은 하나님을 연인으로 
지칭한다. ‘거룩한 낭만’으로 들어가서 세상에서 가장 순결하고 가장 밝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한다.  
9. 지성주의 영성: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지성주의자는 회의론자일 수도 
있고 헌신된 신자일 수도 있으나 지적 활동이 주요 양식이 된다. 신앙이란 체험 
못지않게 이해의 대상이며, 하나님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깨달을 때 그분이 
가장 가깝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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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느 하나의 유형에 강하게 공감한다 하더라도 신앙의 참된 표현에는 마가 
복음 12장 30절에 나오는 흠모(마음을 다함), 의지(목숨을 다하고), 신념(뜻을 다하고), 
헌신(힘을 다함)의 네 가지 본질적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Thomas 2003:30-43). 
숙명 계시와 존재 확인  
로버트 클린턴(Robert J. Clinton)는 기독교 지도자의 자기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과정에 “숙명”이라는 것을 언제 어떻게 인식하며 성취하는가를 살피는 연구를 진행했다. 
그의 이론에 대한 방대한 부분을 다 설명하기에는 지면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극히 제한 
적인 접근을 통해서 본 연구에서 취한 이론의 근거를 보면 숙명 인식에는 세 가지 단계로 
구분이 된다. 그 구분과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Clinton 2011:480-482). 
1. 숙명 준비의 단계: 숙명 경험은 하나님께서 개인적이고 특별한 방식으로 
개입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믿도록 이끄는 일련의 경험들로써 특히 지도자의 
생애 동안 하나님의 몇몇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리더십의 부상을 격려하는 
것에 관련된 경험을 의미한다. 이 경험에는 예언, 이름, 기도, 서약(맹세), 
신앙행동, 상황적 항목들, 멘토, 출생 상황, 삶의 보전, 상속, 아이에 대한 부모의 
숙명 인식 등의 요소를 포함한다. 
2. 숙명 계시와 확인 단계: 숙명 인식은 한 경험 혹은 일련의 경험들로부터 
생겨나는 내적 확신이다. 그 안에는 그러한 경험들에 대한 회고적 분석 가운데 
증가하는 깨달음이 있게 된다. 확신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방식으로 한 지도자 위에 얹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험에는 계시적 행동, 계시적 꿈, 계시적 예언, 숙명 통찰, 말씀/순종/성실성 
점검과 신앙점검, 신적 확인, 모든 형태의 주권적 인도하심 확인, 영적 권위 
확인, 능력 항목, 수렴 등의 항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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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숙명 성취의 단계: 지도자의 숙명을 인식하여 능숙한 하위 국면이든지 아니면 
고유 사역 국면에서 절정에 도달한 단계를 의미한다. 이 단계에서는 약속실현, 
신적 확인, 순종 점검, 말씀 점검과 신앙 행동의 변수들을 포함한다.  
숙명 인식을 통한 지도자 평생 개발은 다시 지도자의 발전 단계에서 스스로의 
발전의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숙명 인식은 사역의 성 취적인 면에서 본 것이라고 할 때, 
사역은 사람의 됨됨이를 통해 흘러 나온다는 것이 클린턴 이론의 주된 모토(motto)이기 
때문이다(Clinton 2008:232).  
1단계는 주권적 토대의 단계로서 성품의 경향들이 형성되는 단계이다. 장차 성숙한 
형태의 경향들이 하나님께 사용될 것이며 많은 경우에 개성의 형성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합 은사들과 함께 상호 연관되어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다. 
2단계는 속 사람 성장의 단계로, 1단계와 2단계를 구분 짓는 경계선 회심 경험이 
된다. 이것은 자기 생애를 주님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열망으로 나타난다. 물론 이 단계에서 
약간의 훈련을 받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속 사람 개발에 있다. 
3단계는 사역 성장의 단계로서 주된 사역을 통해 많은 열매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사역자의 영성을 위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단계이다.  
4단계는 생의 성숙 단계로서 이 기간 동안에 자신이 받은 은사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길을 파악하게 된다. 거기에서 성숙한 열매를 보게 되며 타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마지막 5단계는 수렴 단계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자신의 은사와 경험 및 
기질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단계이다. 그러나 실제로 소수의 지도자만 수렴 단계를 
체험하게 된다.  또한 아주 적은 수의 지도자들이 성숙한 인격에 바탕을 둔 사역을 
수행한다. 이 수렴 기간은 인격과 영적 권위가 성숙한 사역을 위한 진정한 능력의 기반으로 
형성되는 단계인 것이다(2008: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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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중심 소그룹이란  
이상의 논의를 통해 소명 중심 소그룹을 정의하면 포스트 모던 사회를 사는 성도가 
그 삶이 자리에서 자신의 소명을 인식하고, 자신의 영성을 토대로 삶의 수렴의 과정까지 
소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보편적 교회의 일치를 위해 모인 소그룹을 말하는 
것이다.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삶의 자리라는 것은 상황화와 성육신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 
이며, 자신이 영성을 토대로 한다는 것은 교회나 목회자의 요구나 지도에 의해 조직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삶의 수렴 과정 까지라는 것은 그 소명을 확인하며 점검해 나가는 모든 
과정을 통해 선종하기까지 집중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보편적 교회라는 것은 
개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나 개교회의 하부조직으로서 머무르지 않고 보편적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뜻한다. 
소명중심 소그룹의 성격  
소명 중심 소그룹이란 정의가 내포하는 그룹의 성격은 그 자체의 정의가 지시하는 
대로 어느 하나의 가치규범으로 몰아갈 수 없으며, 상당히 포괄적이다. 이것은 누구에 의해 
정립되었거나 논의된 상황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모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연구를 통해 더욱 발전된 이론 정립이나 실천적 점검사항들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첫째. 획일성이 아닌 다양성을 추구한다. 소명 중심 소그룹은 개 교회의 성장 
프로그램이나 목회자 주도로 이루어지는 소그룹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구조에 있어서 
다양성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성의 연합을 통해 서로 소명 안에서 배우고 
포용하며 신뢰를 획득하는 구조를 갖는다. 태생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어떤 유형으로 
규정되지 않고 그 안에서 내면의 성숙을 통해 사역의 완성을 추구한다. 
둘째, 보편적 교회의 일치를 추구한다. 소그룹의 형성에 있어서 한 교회의 소속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미 우리 사회는 교회의 소속감을 여러 형태로 갖는 것에 
익숙하다. 작게는 설교 영상이나 자료를 통해 다양한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다른 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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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소그룹 형성을 개 교회 안으로 제한한다고 하는 면 그 자체가 이미 근대적인 것이다. 
이런 제한을 두는 이유는 교회가 보편적 일치를 추구하지 않고 성장을 목표로 하는 데 너무 
오랫동안 경도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부르심에 대한 길고 불안정한 성장의 과정을 동반한다. 소명을 확인하는 
과정과 소명을 중심으로 하는 소그룹의 형성까지, 작위적인 기법이 개입되지 않고 
철저하게 믿음 안에서 성령의 조명을 따라 세워지는 과정에 당연히 성장의 과정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자라가는 과정에서 속사람의 성장도 함께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명을 확인하는 치열한 과정이 내포되어 있다. 
넷째, 성공이 아니라 선종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제까지 논의된 모든 소그룹의 
이론들은 다 증식을 목적으로 삼는다. 그리고 그 증식은 교회 성장이란 목표에 맞춰져 있다. 
론 니콜라스(Ron Nicholas)를 중심으로 소그룹에 대하여 중요한 기준들을 제시한 글에 
보면 증식은 선교라는 이름으로 정의되어 있다. 소그룹의 중요한 네 가지 요소는 양육, 
예배, 교제, 그리고 선교이며, 특별히 선교는 모임의 존재 이유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쁜 소식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함으로 보았다(Nicholas 외 1986:30).  소명 
중심 소그룹이 증식을 철저하게 배제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자 함이 아니라 증식이 
개교회성장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내면의 성숙이 배제되어도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자생력이 없기 때문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소명 중심 소그룹은 선종(욥 29:18)을 
목적으로 한다.  선종을 목적으로 함에 따라 수렴 과정을 통해 과거로부터 자신을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발전단계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4차 산업혁명의 흐름들 속에서 삶의 방향을 분석할 통찰력을 필요로 한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더욱 진행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연구 논문을 필요로 함으로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논증을 통해 설명하지는 않지만 눈 여겨 보아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은 확실하다. 최윤식은 미래 변화에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미래 변화에 대한 방향감, 속도, 타이밍,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력을 꼽았다(최윤식 
2013:281). 소명 중심의 소그룹이기 때문에 과거 지향적 성향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소명 
 
70 
중심 소그룹은 철저하게 미래 지향적이며 또한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소그룹이어야 한다. 
그러한 통찰력을 가지고 형성되는 소그룹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이나 참여를 필요로 
하며 이러한 부분에서 목회자의 역할이 중요시 된다. 
소명중심 소그룹의 특성비교 
소명 중심 소그룹이 갖는 특성을 다른 소그룹들과 비교할 때 더 분명한 특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비교하고자 하는 소그룹은 한국 교회에 보편적이고 검증된 
소그룹 운동을 중심으로 할 때, 제자 훈련과 셀 처치 두 가지로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소그룹 
운동과 소명 중심 소그룹의 차이를 살펴보기로 하자. 
제자 훈련 소그룹  
제자 훈련 소그룹은 옥한흠 목사를 중심으로 한국적 토양에 뿌리 내렸다. 물론 
시작은 미국의 네비게이토 선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창시자 도슨 트로트맨(Dawson 
Trotman)이다. 개인적인 신앙훈련을 넘어 영혼구원의 사역으로 관심을 돌린 도슨은 
미니트맨팀(Minute Men Team)사역을 시작하게 되고 이 사역이 네비게이토 선교회가 
되었다(Skinner 2006:86-87; 허준 2015:369에서 재인용). 그가 중심으로 세운 제자훈련의 
요소는 성경공부와 성경 암송 그리고 기도 훈련이며, 재생산을 목표로 한 증식을 강조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재생산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여 신자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양육이라는 오랜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그는 이것을 “팔로우 업(Follow up)”이라고 불렀다. 
제자 훈련 소그룹의 특징. 도슨은 제자훈련의 기초를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삶에 
적용하는 것에 두었다. 따라서 말씀을 배우고 암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신학적 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말씀 암송과 개인 묵상이 
중요하다고 여겼다. 따라서 제자 훈련의 과정에서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이해를 중심으로 
개인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훈련이 중요한 근간이다. 문자적인 적용을 위해 암송을 더욱 
강조하는 것이 제자훈련의 가장 중요한 훈련 가운데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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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슨에게 있어서 기도는 매우 중요한 개인 훈련이었다. 그는 항상 새벽 네 
시나 다섯 시에 일어나 기도했으며 신학교의 분주한 학업 중에서도 기도의 많은 시간들을 
이어갔다. 포스터는 도슨의 기도생활에 대하여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는 잠을 자지 
않고도 활동할 수는 있어도 기도 없이는 삶을 연장할 수 없는 듯 보였다”라고 
언급했다(Foster 1983:32; 허준 374에서 재인용). 도슨의 영향 아래 제자훈련의 많은 
과정에서 기도에 대한 강조가 이어져 오고 있다. 
제자훈련에 있어 마지막으로 중요한 요소는 일대일 양육을 통한 성장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기독교 신앙을 전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 지속적인 “팔로우 업(follow up)”을 통해 참 제자로 온전히 자라기까지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도슨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은 20분에서 몇 시간 정도면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로 서도록 
양육하는 데에는 20주에서 몇 년이 걸립니다”라고 하며 회심 후 양육의 과정에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함을 강조하였다(Skinner 94-95; 허준 376에서 재인용). 
제자 훈련 소그룹의 한계. 제자훈련 방식은 구체적인 표준을 제시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표준을 통해 피상적인 제자화에는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도슨이 꿈꾸었던 제자로서의 성장은 이루지 못한 채, 여전히 미성숙함과 피상적 제자도에 
머물러 있어 깊이 없는 성장만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다(Stott 2003:8; 심상법 
2007:191에서 재인용). 도슨이 세운 표준과 목표와 방향의 제자도는 한 사람을 세워 표준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이러한 표준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평준화를 만든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심상법은 도슨이 고민한 ‘교회의 교회다움’이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최근 ‘급진적 제자도’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얼마나 기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질문으로 남는다고 평가하고 있다(2007:190). 심상법은 계속해서 “고린도교회의 
모습처럼 윤리 없는 여성과 제자도의 모습은 우리 시대의 피상적 제자도의 또 다른 
모습이다. 값싼 은혜에 대한 본 회퍼의 책망이 ‘값싼 제자도’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200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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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훈련 소그룹과 소명 중심 소그룹의 비교 
제자 훈련 소그룹이 갖고 있는 장점들 곧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기도 그리고 
일대일 양육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이란 장점들을 살리면서 제자훈련의 한계인 평준화라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개인의 소명에 대한 확인과 소명 중심의 삶의 성취에 있다. 
제자훈련 모델이 평신도를 수동적인 신앙에서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신앙으로 이끄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성장프로그램으로 전락해버린 제자들을 
“세상을 향한 변화와 개혁의 주체”로서 파송하는 선교적 사역이 바로 소명이라고 보는 
것이다.  
성경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개인 묵상보다는 성경공부에 더욱 비중을 두며 
일대일 양육보다는 소그룹을 통해 서로의 다양성을 배우고 학습하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소명 중심 소그룹이다.  
셀 교회 모델 
가정 교회를 포함해서 셀 교회라고 하는 소그룹 모델은 전통적인 교회에 대한 
대안으로 출발했다. 셀 교회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모이기보다는 
흩어져 비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접촉하여 새로운 셀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셀교회의 모형은 조용기 목사의 구역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1958년 다섯 
명의 신자와 함께 천막교회로 시작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30년 후 성도 50만의 
초대형교회로 성장하였으며, 성장에 가장 큰 기여는 바로 구역에 있다. 조용기 목사가 
훌륭한 설교자이지만, 그는 교회 성장의 핵심 비결이 바로 소그룹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양병모 2008:120). 처음부터 구역이 성장의 동력이 되었던 것은 아니며 동질 그룹을 
형성하였을 때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기존의 구역을 성별과 나이 직업들을 
포함하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새롭게 셀을 구성한 것이다(양병모2008:121) 
셀 교회의 특징. 전통교회와 비교할 때 셀교회의 특징을 더 잘 발견할 수 있다. 
전통교회는 프로그램 중심이라고 하면 셀교회는 관계 중심이다. 관계를 잘 형성하기 
위해서 셀교회는 동일집단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전통교회는 프로그램 중심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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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집단을 중심으로 형성되지 않지만 셀교회는 “혈통맺기(Kinning)”이라는 개념으로 
셀을 구성한다. 혈통맺기란 셀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가족에서 일부가 
되었다는 느낌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Neighbour 2001:119). 
전통교회는 성도들을 교회 안으로 모이게 하는 게 목적이지만 셀교회는 
오이코스를 형성하여 비신자들을 새로운 셀의 구성원으로 모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셀 
교회에서의 복음전도는 셀 그룹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Neighbour 2000:20). 삶은 
끊임없는 오이코스 관계의 사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미 셀 그룹의 구성원들은 이런 
관계성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새롭게 셀에 들어 온 사람들이 오이코스의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면 소속감을 느낄 수 없게 된다(2000:121). 
전통교회는 전문적인 지도력을 가진 관리자에 의해 운영된다면 셀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도자이며 사역자의 삶을 사는 제사장이라고 본다. 셀 교회의 지도력은 
가르치고 감독하기보다 실제 몸으로 보여주는 섬기는 종의 형태를 취한다(2000:24). 랄프 
네이버는 “제자훈련이란 보살핌과 나눔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고리”라고 말한다(2000:45). 
그는 “복음으로 무장한 아주 소박한 농부는 교황보다 더 능력이 있다” 마틴 루터의 말을 
인용하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사역하는 성경적인 권리를 연습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000:46). 이런 섬김은 각 셀 리더의 은사를 통해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게 된다.  
셀 교회 스스로 지적한 약점들. 랄프 네이버는 셀 교회의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다섯 가지로 지적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교리적 보전성이다. 셀 교회는 흩어지기 때문에 
극단적 교리를 향해 모험하려는 잠재성이 늘 존재한다. 두 번째는 감정주의이다. 가정에서 
전통교회에서는 나눌 수 없는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균형과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세 번째로 말씀에 권위와 근거를 두기보다 경험에 의존하는 경향을 갖는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의해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행하는 일에만 강조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 네 번째로 셀 교회는 흩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실천과 선교 사역에서 벗어나는 셀 리더에 대하서는 통제와 책임감을 잃어버릴 잠재성이 
늘 존대한다. 마지막으로 침체에 관한 것이다.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변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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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거나, 혹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접근하려는 열정과 비전을 잃어버린 셀 
그룹들은 침체되어 그들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기 시작할 것이다(2000:36-37).  
셀 교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들.  랄프 네이버는 셀이 지속되는 기간을 6개월로 
보았으며 셀그룹의 주기를 10주로 정했다. 6개월이 넘어서도 셀이 지속되기에는 배움이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라고 보았다(2000:210). 그렇기 때문에 모든 셀은 최소 6개월 최대 
9개월이내에 배가하거나 구조 조정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 이상의 시간은 침체로 
이어지게 된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섬김의 실천을 통해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될 
것인가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서로를 아는 대 걸리는 6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섬김을 
통한 가르침은 더 이상 무의미해지고 마는 것인가?  오히려 도슨이 이야기 한 것처럼 한 
사람을 양육하기 위하여 몇 년의 시간을 헌신해야만 하는 것이 더 바른 관점이라고 보게 
되는 것이다.  
또한 구심점이 없는 교회로 전락될 약점을 갖고 있다. 김명호는 그의 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소그룹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평신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도들 각자를 향해 부르신 소명과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존재라는 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김명호 2008:181). 이렇게 
목회자가 구심점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 셀이나 가정 교회 모델을 도입하려 다가 교회가 
공중분해 되는 목회 현장을 보게 되는 것이다.  
셀 교회와 소명 중심 소그룹의 차이  
소명 중심 소그룹은 평신도를 소그룹의 리더로 세우고 권한을 위임하는 것에는 
셀과 동일한 원칙을 갖는다. 또한 자신의 소명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으로 인해 
소그룹이 셀교회와 같이 재편될 수도 있다. 그러나 셀 교회처럼 증식을 목적으로 6개월이 
지난 소그룹을 침체한 소그룹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오랜 기간을 통해 
검증되어와만 소명 중심 소그룹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소명 중심 소그룹은 그 
목적이 동질 그룹 형성을 통한 증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독특한 
부르심을 찾고 그것을 계발하며 성취하기 위해 동역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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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기준으로 가지고 사람의 기호에 맞게 
모여 서로를 알아가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셀 교회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찾고 그것을 전 생애를 통해 완성해 나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구심점에서 소명 중심 소그룹은 소명 인식을 위한 목회적 돌봄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소명이란 하나님 중심으로 인식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 곧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깨달음과 시대 인식을 필요로 하게 된다. 말씀을 통해 
성육신 하신 주님의 모범을 닮아가는 과정을 배제한 채 사역 자체가 목적이 되는 소그룹은 
도태될 수 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차이는 제자 훈련 모델과 같이 셀교회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한 모델이다. 짐 월리스(Jim Wallis)는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절대적 순종과 급진적 제자도를 실천하라는 
신약성서의 요구에 침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Wallis 2012:61).  
제임스 트위첼(James B. Twitchell)은 2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거의 모든 
도시에서 단 몇 년 만에 두 배의 성장률을 보이는 교회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교회들은 마케팅, 인구이동, 소비자의 수요, 소비 공동체, 엔터테인먼트 경제 그리고 
현현의 느낌에 대한 전통적인 갈망과 그것을 발현시키는 군중 심리 효과, 이 모두가 
절묘하게 만나 만들어낸 결과이며 이런 교회를 초대형 교회(Megachurch)라고 부르게 
된다고 보았다(Twitchell 토탈브랜딩코리아㈜: 120). 트위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셀교회의 증식은 바로 하나의 브랜딩 마케팅에 해당하는 것이다. 기호와 가치관 삶의 배경 
등이 비슷한 동질 집단의 요구에 맞게 소그룹을 형성하게 되고 그들의 사귐이 지속되는 
6개월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을 끌어들여 소그룹의 활력 동원으로 삼는다는 
것은 세속적 관점에서는 성공하는 전략인 것이다.  
성경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인내하여야 함을 분명하게 선언한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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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커스필드에서의 소명 중심 소그룹 형성 
베이커스필드와 이 지역의 문화에 맞는 사역을 세우기 위해 만 8년이 지나는 동안, 
이 지역을 관찰하고 지역에 필요한 사역이 소명 중심 소그룹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들이었다. 베이커스필드 지역은 베이커스필드 딜라노 메트로 지역(Bakersfield-Delano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으로 묶여 있으며 여기에는 약 839,631명의 사람이 거주하고 
있고 미국에서 63번째로 큰 메트로폴리탄 지역(Metropolitan Area)이다. 무엇보다도 
중가주의 첫 관문으로서 농업과 석유 산업으로 유명한 도시이다. 이 지역과 지역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베이커스필드의 형성과정  
베이커스필드란 지역은 한인들에게는 지역적으로 다른 도시보다 더 가까운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되어 있는 면이 있다. 특별히 도시 규모가 캘리포니아 전체 9위에 
해당하는 인구의 도시이며, 한인들에게 익숙한 글렌데일이 2015년도 인구 센서스 결과 
23위 인 것을 보면, 캘리포니아에서 상위권에 해당하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에 
대한 인식은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아메리카 원주민 시대  
베이커스필드 지역에 살던 인디언들은 그들 스스로를 요쿠츠(Yokuts)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사람이라는 의미였고, 특별히 그들 스스로를 늑대부족(the Wolf People 
-Yowelamannes)이라고 불렀다. 이들은 이 땅을 오이릴루(Woilu)라고 불렀는데 그 
의미는 “작물을 재배하는 땅(the planting place)” 이라는 뜻이다. 대부분 강을 끼고 발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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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들은 물물교환과 같은 상업이 발달에 중요한 요소였지만 베이커스필드는 예외였다. 
이 땅은 컨 강(Kern River)라는 물이 캘리포니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휘트니 산(Mt. 
Whitney)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나일의 삼각주-이곳을 Kern Delta 라고 불렀다-처럼 
풍성하게 땅을 채웠지만 상업적인 요소로는 사용되지 못했다. 이후 이들 인디언들은 
테혼 요새(Fort Tejon)의 백인들을 위해 작물을 경작하는 일들로 
내몰리다사라져갔다(Maynard 1997:8-9). 
이후 베이커스필드로 불려지기까지  
처음 이 땅에 들어온 스페인 군인 중 페드로 파게스(Pedro Pages)라는 사람이 이 
땅을 Buena Vista라고 불렀으며, 이후 존 프레몬트(John Fremont)에 의해서 Kern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1810년 오하이오(Ohio)에서 태어나 이곳으로 이주한 대령 출신 
토마스 베이커(Thomas Baker)가 늪지대인 땅을 정부로부터 사서 개발하면서 
베이커스필드(Bakersfield)라는 이름으로 불려진 것이다. 물론 그 이전에 골드러시로 인해 
만들어진 광산촌인 하빌라(Havilah)라는 있기는 하였지만 1874년 철도가 건설되면서 
농업인구의 유입으로 도시가 성장하게 되었다(Maynard 1997:18-19).  
베이커스필드의 경제   
베이커스필드는 농업과 원유산업으로 경제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컨 강(Kern 
River)가 흐르는 이 땅은 농업에 적합한 지역으로 오랫동안 거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농업이 시작되면서 목화의 중심지로 이후 포도와 오렌지 그리고 
아몬드와 피스타치오의 작물을 공급하는 산지로 자리잡았다. 또한 20세기에 발견된 
원유가 지역 경제를 받치는 중요한 산업기반이 되었고 또한 태양열 에너지와 같은 에너지 
산업의 주요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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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중심지로서  
1930년대 대공황시절 불어닥친 엄청난 가뭄으로 인해 오클라호마와 캔사스, 서부 
텍사스 지역에서 많은 가족단위 이민자들이 베이커스필드로 몰려들었다. 신문매체에서 
‘더스트볼’(Dust Bowl)이라고 불렀던 엄청난 재앙은 특별히 오클라호마 지역 사람들을 이 
땅으로 불러들였다. 그들은 스스로를 오키(Okies)라고 불렀으며 가족단위 농업이민의 주된 
부분을 차지했다. 이 시기의 우울한 상황들로 유명해진 책이 바로 존 스타인벡(John 
Steinbeck)의 “분노의 포도(The Grapes of Wrath)”이다. 당시 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개별단위의 곡물과 면화 생산지였다.  
현재 일례로 볼트하우스(Bolthouse) 한 곳에서 제공하는 당근은 전 미국 생산의 
85퍼센트을 차지하고 있다3. 농업 전체 물량에서 이지역에서 5위 권의 작물을 나열하면 
1위 포도는 2008년 당시 전국 2위 규모, 2위 면화는 전국 11위, 3위 귤은 전국 3위, 4위 
우유와 유제품은 전국 1위에 해당하고, 5위 아몬드와 피스타치오는 전국 규모 각각 4위와 
8위에 올랐다. 베이커스필드 인근 지역에서 현재 250여가지의 곡물이 재배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30여 가지의 과일과 견과류, 40종류 이상의 채소, 그리고 20여종 이상의 곡물을 
포함하고 있다.4 이를 위해 아시아와 멕시코에서 많은 농업 이주민들이 몰려오고 있다. 
특히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을 통해서 멕시코 농업 단기 비자를 받은 농장 
노동자들이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에너지 산업 중심지로서  
1899년 5월 제임스와 조나단 엘림우드 형제로부터 시작된 석유 개발은 1900년 당시 
4,836명에 불과했던 인구를 10년 사이에 12,727 명으로, 컨 카운티(Kern county) 전체 
인구를 16,480명에서 37,715명으로 늘어나게 만들었다. 1908년에 베이커스필드는 
캘리포니아 석유산업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Maynard 1997:43-44). 
                                                     
3 http://www.nytimes.com/2012/10/14/magazine/californias-central-valley-land-of-a-billion-
vegetables.html, 11.29.2017 
4 http://www.sjvgeology.org/oil/bakersfield.html, 12.5.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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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캘리포니아 석유의 66퍼센트, 미국 전체 석유 생산량의 10퍼센트, 전 석유 
생산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석유 산업의 산지로서, 하루 56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성장했다. 190년 당시 500개의 유정은 현재 44,518개로 늘어났다. 세일가스 
기술이 개발되면서 유가에 의해 생산량이나 생산인구의 이동이 요동치는 경향이 있지만 
여전히 경제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틀림없다.  
베이커스필드의 사회 및 문화   
베이커스필드는 오클라호마와 텍사스에서 이주한 백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인구 분포를 보면 백인이 68.5퍼센트, 흑인이 8.3퍼센트, 아시아인이 6.9퍼센트 농업, 
그리고 다른 민족이 10.74퍼센트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실제 농업 종사자를 볼 때 비 거주 
멕시칸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인구 센서스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대규모 농장과 원유 산업으로 인해서 베이커스필드는 두 가지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하나는 인근도시를 포함한 베이커스필드 전체 교육이 미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다른 미국 대도시들(Metro areas)과 비교했을 때, 성인을 대상으로 학사 학위를 
가진 성인비율이 가장 낮은 도시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미국 평균 
26.5퍼센트를 넘는 33퍼센트의 고도 비만자들로 인해 미국에서 가장 고도 비만자들이 많은 
대도시 중 하나로 올라 있다는 점이다.5 
이런 환경이 오히려 커다란 역사적 전환점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시저스 
차베즈(Cesar Chavez)가 농장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일으킨 민권운동이 바로 그것이다. 
1960년대부터 시작한 민권운동은 1993년 그가 죽을 때까지 계속 발전되어서 미국 역사의 
큰 축을 만들기도 하였다(Maynard 1997:88). 
또한 이 지역은 컨트리 뮤직의 한 부분인 베이커스필드 스타일이라는 장르가 
만들어질 정도로 백인 중심의 문화가 깊이 뿌리내려져 있다. 1930년대 오키들이 많이 
이주하면서 자연스럽게 도시가 이들과 함께 성장하게 된 것이 그 이유가 된 것이다.6 
                                                     
5 http://worldpopulationreview.com/us-cities/bakersfield-population/, 12.10. 2017 
6 https://www.youtube.com/watch?v=0sNZiaAXXQ8, 12.2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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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커스필드의 한인 역사   
베이커스필드가 있는 중가주의 한인 역사는 100년이 넘는다. 1910년 대 후반에 
국민회의 주요 간부 활동으로 애국활동을 이끌었던 김형순과 김호 두 사람이 김형제 
상회를 베이커스필드 북쪽 리들리(Reedley)시에 세워서 거부가 되었다(유의영 2002:421-
422). 당시 매년 수입이 1백만 달러를 넘었으며 500에이커가 넘는 농장과 묘목장을 
운영했다. 또한 1920년 9월 20일에 식물건재회사를 설립하고 각종 채소와 과일을 건제하는 
사업을 일으켰다. 후에 1939년 김형순은 리들리 시에 리들리 한인 장로교회를 설립하고 
장로로 시무하였다. 
베이커스필드 지역은 한시대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역사를 갖고 있다. 
흥사단원이자 김형순 김호와 함께 국민회를 이끌었던 한시대는 1905년 하와이 이민자 
출신으로 베이커스필드 근처에 한형제 회사를 설립하고, 400 에이커에 달하는 포도농장을 
경영하였다.  그 이후 한시대는 농장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로스엔젤레스(Los Angeles) 
인근 잉글우드(Inglewood)에 한가기업(Hanka Corporation)을 세워 큰 기업으로 
발전시키기도 하였다(유의영 422-423).  
1982년 처음으로 베이커스필드 한인회가 설립되어 매년 10월 한인의 날 행사와 
송년의 밤 행사를 주관하고 삼일절과 한국전 종전 기념일 행사를 이끌어 왔다. 또한 재외 
공관업무를 지원하여 베이커스필드 지역의 한인들이 영사업무를 신청하는 서비스도 
제공하였고, 무궁화 한글학교를 산하 기관으로 세워서 한인 자녀들의 한국어 학습의 장을 
열어 주고 있다. 
이 지역 한인들은 대부분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이며 의료계통 전문 
종사자들이나 교수 또는 교사와 같은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지역 특성상 농업이나 
에너지 산업은 한인들이 선호하는 직종이 아니기도 하거니와 캘리포니아의 텍사스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저렴한 Tax가 소규모 자본을 가진 한인들을 이곳으로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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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커스필드의 한인 교회   
베이커스필드에 현재 가장 오래된 한인교회는 1976년에 설립된 베이커스필드 
한인장로교회(PCUSA 소속)로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인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안식교회와 천주교회가 설립되었다. 그 이후 사랑의 교회(KPCA 교단)과 
베이커스필드 침례교회, 가주목양교회(성결교단), 한마음교회(감리교), 
산소망교회(하나님의 성회), 정원교회(대신측), 온누리교회 베이커스필드 캠퍼스(CRC), 
그리고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무소속)가 설립되었다. 또한 두레 미주본부가 약 60 
에이커의 땅을 구입하여 두레 마을을 설립하였다. 
현재는 드림장로교회(고신측), 아름다운 교회(무소속)의 교회가 새롭게 
개척되었고, 한마음교회와 정원교회는 교회가 폐지되었으며, 산소망 교회는 노숙자를 
위한 전문사역으로 전환 산소망 미니스트리(Living Hope Ministry)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베이커스필드에 있는 한인교회는 교역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매해마다 부활절과 
여름성경학교 및 연합부흥회 사역을 이끌어 오고 있다. 이 세가지 사역은 교회들의 
연합으로 진행되어 가며 자발적인 참여와 좋은 전례들을 이어서 진행되고 있는 아름다운 
전통이다. 뿐만 아니라 한인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역 사회와 하나되는 일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교역자 협의회는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매월 각 교회 별로 돌아가면서 
기도회와 월례회를 통해서 교회의 연합을 이루어 가고 있다. 물론 교역자 협의회의 회원은 
지역교회의 담임목사로서 공인된 기관에서 신학교육을 마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The Church of Grace and Truth)의 역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The Church of Grace and Truth)는 2003년 사랑의 교회를 
다니던 장로와 몇 가정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교회로서 2009년 9월에 부임할 때까지 4명의 
목회자들이 사역을 거쳐갔다. 설립 당시에는 약 70명 이상의 장년들이 있었던 
교회이었으나, 반복되는 갈등 상황들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교회는 계속 상처를 입고 
목회자와 성도 모두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다. 사역자들의 사역 기간은 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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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을 넘지 못했으며, 그 중에는 8개월도 사역을 하지 못한 채 교회를 떠나야만 하는 
사역자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결국 교회는 처음 설립에 주도적이었던 장로 개인의 
교회로 지역 모든 사람들 눈에 비쳐졌다.  
부임당시 성도는 가정 수로 7가정이었으며, 장년 18명에 어린이 3명이 남아 있었다. 
교회의 질서는 무너졌고, 교역자에 대한 신뢰 또한 훼손되어 있었다. 성찬식을 준비하는데 
성찬기에 식빵을 잘라서 담고 남은 식빵을 버터 발라서 주방에 있는 여자 성도들이 구워 
먹는 모습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다. 성도 모두 이 지역에서 이미 3곳 이상의 
교회를 다닌 경험이 있으며, 교회의 건강하지 않은 모습들로 인해 목회자의 일거수 
일투족에 날선 긴장을 느껴야만 하는 시기였다. 특히 전임 사역자가 내린 치리결정과 
사역자 자신의 사임과 사임 번복 결정들이 연달아 성도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데 일조 
했다.  
깊은 갈등과 반목의 쓴 뿌리는 부임 후에도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치리를 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고, 목회 사역 처음부터 큰 저항과 긴장을 안고 가야하는 
부담이 가득했다. 이 결과 한 가정이 교회를 상당기간 떠나야 했으며, 새롭게 세운 시무 
장로 1명이 1년 반 동안 휴무를 해야만 했다.   
교회는 부임 후 3년동안 단 한 명의 새가족을 얻지 못했고, 그런 상황을 언제까지 
이어가야 하는지 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단 하나의 위로가 되었다면 
세리토스에서 매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올라왔던 안수집사 가정이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 가정은 엘에이서 개척할 당시 교인으로서, 엘에이 사역을 접고 이곳에 와서도 계속 함께 
교회를 섬기는 중이었다.  
목회 철학 수립과 소명 중심 소그룹의 형성  
위에서 언급한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엘에이에서 사역했던 경험들을 
통해 수립한 목회철학이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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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 철학의 수립과정  
목회자로서 대부분의 사역의 시간을 보낸 곳이 엘에이였다. 그곳에서 급성장하는 
교회의 행정 및 새가족 그리고 교구 사역자로서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축복이자 배움의 
시간이었으며 동시에 도전과 고민의 시간이었다. 교회는 그렇게 양적 성장을 
계속해왔지만 그곳의 영적 상황은 양적 성장과 비례하지 못했다. 더 심각하게 표현하자면 
오히려 반목과 갈등이 심해지는 상황이었다.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교회를 사임하게 
되면서 참 교회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는 5년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참다운 교회에 대한 열망이 깊어 갈수록 어떻게 그것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기 시작했다. 기존의 방법론이 아닌 나의 목회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길을 찾는 
노력들이 계속되었다. 이 시기에 집중했던 것은 영성(Spirituality)라는 주제였다. 그것을 
통해 영성을 세가지로 압축할 수 있었다. 
목회관의 한 축으로서의 영성 
본인이 목회관에서 한 축으로 수립한 영성은 세 가지로 압축되는 데 그것은 각각 
영적 특성(Spiritual Character), 영적 권세(Spiritual Power),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성숙(Spiritual Maturity)이다. 
1. 영적 특성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추구하는 영적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모든 영성이 단 하나의 색깔로 획일화되는 것이 마치 일치와 연합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 한국적 영성의 장점을 수용하면서도 상황화할 수 있는 
영성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목회를 하고자 뜻을 정하였다. 영적 성격에 대한 
부분은 이미 위에서 기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2. 영적 권세는 개인이 추구하는 영성이 일관되고 성장할 수 있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거니와 영적 생활에 많은 역경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불가피한 요소이다. 한국적 영성은 영적 권세에 상당히 강한 전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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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런 영성에 대한 훈련이 친숙한 부분이 있어서 이와 
관련된 은사를 계발하기도 하였고 이런 사역에 집중했던 부분도 있었다. 
3. 영적 성숙은 영성에 있어서 최종 종착지이다. 이것은 사역의 수렴과도 직결되며 
삶의 선종 부분과도 하나된 부분이다. 영적 권세로 사역에서 많은 일들을 
펼치던 사역자들이 영적 성숙의 결핍으로 인해 좌초되어 버린 일들의 현장에 
있기도 했고, 또 많은 매체들을 통해 보기도 하면서 바른 영성이 성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추구해야 할 부분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목회관의 다른 한 축으로서의 소명 
소명에 관한 부분은 풀러에서의 사역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정립하게 된 부분이며, 
그런 면에서 풀러에서 수학하게 된 것에 깊은 감사를 갖게 되는 부분이다.  
먼저 칼빈을 통해서 소명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것은 삶의 성화의 
과정이며 구원 받은 백성 모두가 추구하여야 할 삶의 여정으로, 각 개인이 개별적으로 
찾아가야 할 거룩한 부르심이다. 이것은 칼빈의 실천적 삼단 논법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유정우는 칼빈의 실천적 삼단 논법에 대한 결론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성화가 칭의만큼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선택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칼빈에게 특징적이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근거로 이와 같은 성화의 동일한 
의미는 인간이 거룩하게 되지 않고,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원리에서 
결과한다. 또한 인간이 칭의에서 자기의 선택을 인식할 수 있으면, 그 때 
성화에 대하여 동일해야 마땅하다. 우리는 여기서 구원의 확신의 문제가 
어떻게 칭의에 대한 성화의 문제로 되돌아가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유정우 
2001:134) 
이런 성화의 실천적 삶의 문제를 클린턴을 통해서 사역의 구조로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것은 클린턴이 사역은 존재로부터 나온다는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이며, 이런 
부분은 칼빈의 성화론과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목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던 시기에 
발견한 중요한 이론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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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관 7 Standards  
목회철학 수립과정을 통해 정립한 목회관은 7 Standards로 표현된다. 이는 개인의 
내적 성장에 연관된 다섯개의 성장 단계와, 함께 가야할 영성의 외연적 요소 두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각각 구원의 확신(Salvation)->하나님의 백성(Saints of God)-> 하나님의 
자녀(Sonship)->하나님의 종(Servantship)->하나님의 청지기(Stewardship)의 단계와 외연의 
확장을 위한 선한 사마리아인(Good Samaritan)의 영성과 켈틱 영성에서 유래한 소울 
메이트(Soul Mate)이다. 
구원의 확신(Assurance of Salvaion) 
모든 사역 가치의 기초가 되는 첫 번째 가치는 구원의 확신이다. 모든 사역은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출발한다. 구원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될 때 비로소 
소명에 대한 이해를 비로소 갖게 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은 소명 중심 소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 현재 한국교회는 구원론에 있어서 보다 깊은 성찰을 필요로 하는 
시기이다. 김세윤은 바울 신학을 통해 한국교회의 구원론을 통렬하게 비판한다. 그의 
주장의 요지는 한국교회가 신학적 타락과 도덕적 부패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칭의론에 있다는 것이다. 바른 칭의론을 통해 최종적 구원을 위한 이중 사랑 계명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7 김세윤의 주장이 한국 교회와 신학계에 던져진 폭탄과도 같음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로 인해 수많은 조직신학자들이 반론과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세윤의 주장이 신학적 검증을 더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 
말하는 성화의 과정에 집중하고자 한다. 조지 래드(George E. Ladd)가 말하는 
하나님나라가 “이미(Already)와 아직(Not Yet) 사이”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도 
“이미(Already)와 아직(Not yet) 사이”에 있기 때문이다. 
                                                     
7 http://dx.doi.org/10.18708/kjcs.2016.04.100.1.163, 1. 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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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원의 확신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찾아야 할 신앙의 핵심이다. 따라서 
구원의 확신과정은 확신 그 자체가 교리적 이해에 머무르지 않고 성화의 실천적 
문제제기를 인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나님의 백성(Saints of God) 
근대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이 개인구원에 머무른 신앙이었다는 것을 통해서 
구원이후 의 삶은 거룩한 무리로 하나됨을 추구하는 삶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주의 몸 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학습하는 시간이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The Church of Grace and Truth)는 교단에 소속된 교회는 아니지만 
장로교회의 신앙 가치 아래 주의 몸을 이루는 것으로 신앙의 기초를 삼았다. 따라서 구원의 
확신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치로 연결되는 부분에는 칼빈의 개혁신학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교회의 권위를 배우고 교회의 정치제도가 장로교의 헌법에 따라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MBTI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유형의 사람이며 교회 공동체 안에 
본인과 다른 유형의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발견하는 과정을 배우기도 한다. 이는 
교회의 하나됨이 획일화로 치우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함을 배우는 과정인 
것이다.  
또한 영성의 색깔이 다르다는 것을 학습함으로써 영적 특성의 다양성을 배운다. 
이는 개인의 삶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배워 나가야할 부분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며, 이런 차이가 교회를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는 것은 받아들이고, 본인이 닮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사람을 기준으로 비교 우위에 있으려 하는 교만을 내려놓는 
과정이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보편적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이 과정에서는 개인의 영성의 특질이 무엇이며 개인이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가를 
발견하는 시기로서 이 시기를 통해 본인의 소명을 확인하고, 그 소명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사역과 소그룹 활동이다. 이 
사역에서 본인의 은사를 개발하며, 소그룹 활동을 통해 본인과 같은 소명을 가진 
사람들과의 연합과 성장을 도모하는 법을 학습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개인의 성장을 위해 더 큰 헌신을 드리는 
결단이다. 누군가의 수고에서 얻는 기쁨으로 만족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 
본인의 손이 수고한 결과를 통해 얻어진 열매를 맛보는 단계이다.  
구역이나 교회 사역 조직에서 단독으로 한 부서나 한 구역을 맡아서 섬기는 위치에 
서지는 못하지만 구역장이나 부서장을 돕는 역할을 통해서 교회 사역의 작은 단위에서 
소명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을 겪는다. 
또한 본인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좀 더 심화된 학습의 기회를 얻게 된다. 이 
과정에서는 성경 원문 강해나 새벽기도와 같은 개인 영성의 성숙을 위한 시간들과 
중보기도 사역이나 구제 사역과 같이 보다 많은 헌신을 필요로 하는 사역에 참여하여 
사역을 배워 나가는 것들을 병행하는 시기이다.  
하나님의 종(Servantship) 
이 과정에는 본인의 소명을 파악하고 하나의 소그룹의 리더로 스스로를 개발해 
나가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서는 교회 안에서 한 부서의 장으로, 또 구역의 장으로 영혼을 
섬기며 리더십을 계발하고 영향력을 넓혀 가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 과정에 동참하고 있는 교회 성도를 대상으로 안수집사와 장로를 선발하고, 
여성의 경우 권사로 선출 받는 자격을 얻게 된다. 지역 교회의 일원으로서 본인의 영성을 
계발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영성의 특질을 파악하고 사역을 통한 수렴의 과정을 지향한다. 
이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사역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며, 그것을 통해서 다시 소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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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 나가는 과정을 겪게 된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질문과 확신을 동시에 경험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는 개인 영성과 공동체 영성의 요구 사이에 혼란을 겪는 시기이며,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시기에는 자기 주장과 목회적인 조언 사이에서 본인이 스스로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판단하는 능력을 배양해야 하는 시기가 된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 리더십 그룹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그룹을 따로 구성을 해서 
사고의 유연성과 자기 결정권에 대한 확인들을 점검해 나가게 된다. 
하나님의 청지기(Stewardship) 
이 단계는 사역의 정점에서 본인이 이끄는 소그룹과 교회 사역에서 영향력을 
최고로 발휘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여전히 사역이 존재로부터 나온다는 전제에서 자기 
점검을 필요로 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본인의 사역을 이어갈 또 다른 리더십을 
개발하게 되는 시기이다.  
여러가지 사역의 위기상황들과 돌발 변수들을 헤쳐 나오면서 영적 성숙의 경험을 
가져왔으며, 관계의 갈등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지를 배운 경험들이 많이 
쌓여 있으며, 이것들을 통해 권위를 더욱 인정받게 되는 단계이다. 이 과정을 클린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위기 과정이란 하나님께서 그분을 의뢰하도록 시험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압박을 주는 상황을 말한다. 삶의 위기 과정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도록 심한 압박감을 주는 위기로서 그 결과, 지도자는 
하나님에 대해 새로운 면을 체험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삶의 근원이요, 삶의 
기둥이며, 삶의 초점이라는 것을 체험하는 과정이다. (Clinton 2008:246)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한 청지기의 삶이 무엇인지를 실재로 보여주는 롤모델로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여주었던 바로 그 영적 관계를 이루는 과정이 또한 포함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교회의 분열이나 자기 중심의 소그룹 형성으로 인한 
불편한 긴장들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선한 청지기로서 목회를 더욱 풍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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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며 관계를 더욱 든든하고 촘촘하게 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단계에서 요구되는 
성숙함이다. 
소울 메이트(Soul Mate) 
소울 메이트라는 이 단어는 원래 셀틱 그리스도인(Celtic Christian)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들은 Anamchara라는 관계를 만들어 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에 처음으로 
발딛게 되는 영혼을 믿음이 성숙한 공동체의 한 사람이 평생 이끌어 주는 것을 의미했다. 
천주교의 대부 대모(God-parents)는 어느 한 부분에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 
특히 유아세례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셀틱 영성에서는 천주교 와 
달리 수직적이지 않고 수평적인 관계이다. 물론 이 관계에서 먼저 믿은 형제가 새롭게 
공동체에 들어온 형제를 이끌어주는 영적 인도자(Spiritual Adviser)의 역할을 하지만,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철저하게 친교(Fellowship) 중심인 것이다. 
구원의 확신부터 선한 청지기까지의 성장목표가 자칫 수직적인 관계를 만들어 낸다면 
Anamchara에서 나온 소울 메이트는 수평적 교제가 가능하도록 이끌어 주는 부분이 되는 
것이다. 서로 다른 소그룹이나 또는 서로 다른 부서에서 섬긴다 하더라도 서로를 이끌어 
주는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권면해줄 수 있는 관계로 
성숙해 가는 것이 목표이다.    
선한 사마리아인(Good Samaritan)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세상의 이웃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개종이나 선교를 
목표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한 발 물러나서 서로 마음을 열고 이웃이 되어주는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 영혼 구원이라는 목적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세상을 개종이나 정복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종교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삶이 이웃이라 하더라도 그들에게 선함을 베풀어 주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과정이다. 이웃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반드시 교회 출석이나 또는 개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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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도 충분하며, 이 일을 선교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세상을 바꿔 나가기 위해 삶을 
나누는 것이 영적 성숙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소명 중심 소그룹의 수립과정  
소명 중심 소그룹의 수립과정은 4단계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기초단계는 소명 중심 
소그룹을 위한 교회 문화 갱신 및 사역을 통한 이해 증진의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소명 
중심 소그룹을 제시하고 그 소그룹을 실제로 운영해 보면서 본인의 소명과 삶의 가치를 
찾는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는 소명 중심 소그룹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소명을 수행해 가는 
과정이다. 마지막 단계는 본인의 소명을 좀 더 완성도 높게 이끌어 내기 위해 서로를 통해 
배우며 서로를 수용해 나가는 과정으로 본다.  
소명 중심 소그룹 형성을 위한 기초 단계  
소명 중심 소그룹을 형성하기 위한 기초단계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그 사역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 사역을 받아들일 이유도 없는 사람들에게 사역의 필요성과 
동기부여를 통해 참여를 이끌어 내는 단계이다. 마치 비행기가 이륙시점에 가장 많은 
연료를 사용하듯 목회 초기에 가장 중요하며 어려운 단계인 것이다. 이 단계에서 가장 큰 
저항이 있고 그 저항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이전 사역자들과 마찬가지로 또 실패로 
끝나고 말 상황이었다.  
다양성 형성을 위한 노력들  
다양성보다 획일성에 더욱 친숙한 교회문화에서 다양한 사역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자칫 분열을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양성을 
받아들이도록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했다.  
가장 먼저 시도했던 부분은 주일 예배 2부를 열린 예배로 진행하면서 기타와 
드럼을 미국인 형제들에게 맡긴 것이다. 이들은 한국어를 전혀 알아듣지도 못했고 다른 
문화권과 접촉한 경험이 거의 없었지만 복음 하나로 자연스럽게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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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씩 기타를 컨트리 풍으로 독주하는 돌출행동이 있기도 하고 드럼이 너무 커서 찬양이 
묻히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런 예배를 불편하게 받아들이기 보다 색다르고 보다 진보된 
사역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두 번째는 예배를 3부로 구성하고 2부예배를 영어 예배로 진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존의 교회와는 다르게 미국 교회가 한인교회와 한 몸을 이루는 사역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한 몸에 서로 다른 두 사역(One body Two Ministry)라는 것에 동의한 미국 
목사의 개척을 도왔다. 이 사역은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은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문화의 일치와 연합을 위해 많은 노력들이 필요했다.  
이런 노력들이 모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다양성들이 
실패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교회가 얼마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받아들이는 계기로 삼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7 Standards 목회관을 주일 오후 10주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교육을 
진행했다. 목회관을 공유하고 목회의 방향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초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부터 선한 청지기의 관점까지 계속 교재를 만들어 가르쳐 왔다.  
세렌디피티 소그룹 (Serendipity Small Group) 의 시작  
엘에이에서 사역할 당시 세렌디피티 소그룹 사역을 오랫동안 새가족 프로그램에 
접목하여 진행했던 경험을 토대로 세렌디피티 방식의 소그룹을 운영했다. 그러나 이름을 
세렌디피티라고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구역예배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다. 그러나 
교재는 흔히 사용하는 구역공과나 성경공부 교제가 아니라 나눔 중심의 세렌디피티 
방식을 적용했다. 
엠마오 출판사에서 한국어로 출간한 교재는 이미 절판된 지 오래였기 때문에 
Zondervan에서 출간한 Serendipity Bible을 토대로 예문을 만들어 사용하였고, 때로는 옛날 
새가족용으로 만들어 놓았던 자료를 차용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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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렌디피티 소그룹 사역의 결과 
세렌디피티 사역을 처음에는 너무 생소하게 느끼던 사람들이 점점 자기 삶들을 
편안하게 나누기 시작하면서 오랫동안 함께 했지만 서로를 너무 몰랐다는 것과 서로가 
정말 다르다는 사실들을 깨달아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치열함으로 
서로를 미워하거나 비방하던 일들로부터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다양한 생각을 통해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의 중요성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후 구역이 늘어나면서 여전히 
구역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만 현재도 세렌디피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것이 맞는 
방식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1년간 네비게이토 출판사의 교재로 모임을 진행한 결과 
서로가 원하는 방식이 세렌디피티 방식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물론 여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면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을 만들어 
내는 이유 중 하나가 옳음에 대한 기준을 일원화 시키지 않음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다른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섬겼던 사람들은 이런 방식에 적응하지 못하고 비판적인 
자세로 돌아서는 어려움도 있었다. 그들이 보기에는 성경을 놓고 말 장난하는 시간으로 
비쳐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렌디피티 소그룹은 갈등과 반목 그리고 서로에 대한 부족한 이해로 
발생하는 사소한 오해들을 풀어 주고, 교회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세렌디피티 소그룹 사역의 과제 
세렌디피티 사역은 그 사역을 이끌어 가는 소그룹의 리더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곳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잘 이끌어가면서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시간 운용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부분은 가식없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삶을 보이며 낮아지는 것에 
있다. 그러나 그런 리더가 본인의 지식을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판단하는 순간 이 
소그룹은 지속되기가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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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Leadership School 의 시작  
2010년도에 아이들 5명 있는 교회에 교육담당 사역자를 청빙한다고 했을 때 당회의 
이해를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교회의 패배의식과 낮은 자존감은 
무엇으로도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통해 지역 사회를 섬기는 선교적 
사역을 보여줌으로써,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으며 그것을 통해 교회의 
가치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 중요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담임목회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한 사역자가 동역할 수 있어서 Korean Leadership School이라고 이름한 
선교적 사역이 시작될 수 있었다.  
Korean Leadership School(이하 KLS)는 대형교회의 역량과 규모로는 실시할 수 
있어도 작은 교회가 감당할 사역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다스려가면서 
정원을 제한하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르치며, 교회이지만 뻔한 교회 여름 성경학교가 
아닌 창의적인 주제를 가지고 여러가지를 도전해 보는 프로그램으로 접근했다. 
두 명의 목회자와 두 명의 사모 그리고 한 가정이 진행 사역자 전부였지만 몇 달 
전부터 전략을 수립하고 코너학습과 전체 과제를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만들어 가는 것 
자체가 도전이었다. 지역 교회 중 가장 작은 규모에다가 문제가 많아 누구도 오지 않는 
교회에 첫 번째 사역이 일으킨 반향은 교회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매우 컸다. 지역 사회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 시작했으며, 교회 내적으로도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작은 교회에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역을 한다는 자부심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그 이후로 KLS 사역을 통해 지역 사회를 섬기는 일은 지금까지 계속되어오고 있으며, 이 
일을 통해 이 사역에 헌신하는 한 가정을 세울 수 있었고, 이후 교육담당 사역자가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중심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KLS 사역의 결과 
KLS 사역을 지켜본 지역교회에서는 부교역자 청빙을 통해 교회를 세우는 도전을 
받게 되어서 대부분의 교회가 부교역자를 청빙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목회적인 전략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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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없이 부교역자를 청빙함으로써 높아진 교인들의 기대감과 사역자 간의 갈등이 교회의 
분열로 이어지는 모습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KLS 사역은 은혜와 진리 교회 고유의 사역이 되었고 이 사역을 통해 
아이들이 부모 때문에 주일 출석은 부모와 함께 하더라도 금요일이나 기타 다른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이런 일들로 목회자 간의 긴장과 갈등도 
만들어졌지만 KLS 사역이 철저하게 섬기는 사역이고, 다른 교회의 성도를 끌어들이는 
일들을 만들지 않으려는 분명한 인식을 모든 성도가 함께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지역 사회와 지역 교회의 이웃이 되는 일들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KLS 사역을 참여했던 아이들이 보조교사나 프로그램 진행자로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역을 지원하는 자원자 그룹이 본 교회에서 만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했던 다른 교회 아이들이 참여하게 되어 원활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KLS 사역의 과제 
KLS 사역을 진행하면서 풀어야 할 과제는 이벤트처럼 진행되는 것을 좀 더 
심화학습으로 나아가서 아이들을 위한 전문 사역으로 개발될 필요를 발견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사역그룹이 아직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킨더가든에서 6학년까지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온 사역인데 
Youth Group을 위한 사역을 진행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그렇게 
시행하기에는 아직 헌신자들이 모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적으로 한인 유입이 적고 한인 젊은이들이 엘에이나 다른 대도시로 나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사역을 연계하여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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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중심 소그룹 형성 단계  
소명 중심 소그룹 형성 단계는 소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점검하고,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돕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소명확인을 위한 일관성 있는 기도와 
소명확인을 위한 헌신자들을 위한 소그룹을 형성하여 목회적인 지원을 하는 단계이다.  
독서 소그룹의 진행  
독서 소그룹은 책을 읽고 10주에 걸쳐서 그 책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내용을 정립해 
나가도록 세워진 소그룹이다. 독서 소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제한은 두지 않지만 
그 소그룹의 목적은 소명을 확인하고 스스로를 성장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에 
있다. 
독서 소그룹은 주중 새벽기도 후 출근 전까지의 시간을 통해서 진행되었다. 그렇게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남자 중심으로 모임이 결성되었고, 실제로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기 위해 식사를 겸한 장소를 택해 모일 때마다 많은 미국 남성들의 소그룹 모임이 
옆에서 진행되는 것을 보기도 하였다. 미국교회도 이런 소그룹들이 진행되는 것에 도전을 
받기도 하였다. 
책의 선정과 진행은 담임목사가 이끌어 나가면서 어느 한 쪽으로 치중되지 않게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서 개인의 성장과 소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동안 
진행해온 책들은 존 오트버그의 평범 이상의 삶 (2005), 어윈 맥마너스의 영혼의 혁명 
(2003), 그렉 호킨스와 캘리 파킨슨의 무브 (2012), 고든 맥도널드의 리더는 무엇으로 
사는가 (2013), 카일 아이들먼의 Not a Fan (2012)와 같은 것들이었다. 
지역 연합 찬양팀 형성  
2년간의 기도를 통해 준비하고 2017년 여름부터 지역 연합 찬양팀을 구성하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소명을 계속 찾으며 순종하라는 메시지에 한 부부가 순종하기로 
헌신하였고 그렇게 각 교회의 헌신자들을 찾는 일들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 결과 세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로 뭉쳐서 연합찬양팀을 구성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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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목회자의 간섭이나 인도 없이 철저하게 평신도 중심의 사역을 나갈 것으 
권했기에 그 부분에서 많은 부침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위기상황이나 소명 점검의 확인들이 사역을 내려놓을 것을 고민하게 하는 상황들이 
있었지만 잘 인내하고 나아가고 있다.  
이전에도 지역교회 어떤 목회자가 연합찬양팀을 구성해서 교회마다 찬양으로 
섬기는 일들을 진행하다가 결국 불협화음으로 인해 사역이 좌초되었던 적이 있었다. 이 
부부는 그 때 그 사역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상황의 어려움과 편견에 대한 
저항이 클 것을 알았지만 이것을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길을 가고 있다.  
Youth Group 을 위한 선교적 소그룹    
한 부부의 소명이 지역 교회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섬기는 것이라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접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들이 이어졌다. 이웃교회에 새로 부임한 목사로서 한국에서 수학강의를 
했던 물리학 박사 학위를 가진 분을 만나게 되었고, 이어서 은퇴한 미국 목사로서 영어를 
대학에서 가르치기도 했던 분이 연결되었다.  
이 소그룹은 목회자들이 재정적인 공급을 지속적으로 만드는 구조와 지역교회 
Youth Group 아이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적은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목적을 
삼았다. 이 소그룹을 진행하면서 여러 번의 리서치를 통해서 이런 소그룹의 필요가 정말 
있는 지를 확인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필요를 채우는 사역이 만들어지는 것에 큰 기대를 
표현했고, 그 소그룹의 진행을 위한 준비모임들이 여러 차례 진행되었다. 그러나 정작 
사역을 시작하기로 하면서 수면에 감춰져 있던 다양한 욕구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교회가 하는 사역에 돈이 결부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부터, 교육의 수준에 
대한 신뢰도, 자기 아이 중심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것까지 다양한 욕구들이 하나로 
통합되지 못할 만큼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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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소그룹은 나중에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미루어지게 되었고,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나 학교 숙제를 도와 주는 방향으로 전환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다.  
소명 중심 소그룹을 위한 발전 단계  
소명 중심 소그룹의 다양성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을 주고 
가능성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에서 지역적인 특성과 현장의 필요를 연결시킬 
소그룹 사역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것을 통해 소명 중심 소그룹이 단순히 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들을 발견하도록 돕고자 했다. 
선교적 소그룹 형성  
현재 교회의 한 달 헌금수입 중 거의 25퍼센트에 근접하는 선교 헌금을 드리는 
교회로 세워져 왔다. 그러나 조금 더 집중과 몰입을 위한 소그룹 형성이 필요했고, 그것을 
감당할 만큼 선교에 헌신된 소명자들이 세워진 것을 확인하고 선교 지원 자원자들을 
모집했다.  
선교지원 소그룹 
선교 지원 소그룹은 현재 가장 큰 자원자를 가진 소그룹으로 세워져 가고 있으며, 
이들의 사역은 먼저 선교사와 선교 현장의 필요를 물질로 돕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다. 한 
선교사를 자원해서 지원함으로써 선교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게 되고, 이후 선교에 
조금 더 구체적인 사역을 만들어갈 때 이들이 가장 먼저 자원하여 사역하게 될 대상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이들 헌신자들은 개별적으로 한 선교지를 품고 그들의 지원을 일 년 
단위로 갱신하며 선교적 소그룹의 형성이 자신의 소명인가를 확인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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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선교사 및 목회자를 위한 공동체 설립을 위한 
소그룹 
베이커스필드 지역은 경제 규모도 작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금 혜택도 있고, 
엘레지에서 가까운 지역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투자 대비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곳이다. 
이곳의 환경과 선교적인 소명을 연결시킬 때 은퇴 선교사들이나 은퇴 목회자들이 와서 
살아갈 수 있는 쉘 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선교를 작정하고 교단 선교훈련원(MTI)에서 훈련을 받았지만 이민 목회로 삶을 
하나님이 인도했을 때 순종하며 지금까지 나왔지만 여전히 선교에 대하여 빚진 자의 
심정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베이커스필드 사역을 하면서 선교에 대한 소명을 가진 
성도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함께 꿈을 나누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선교사들의 은퇴 
이후의 삶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에 눈이 열리게 되었다. 
당장 사역을 시작하는 단계로 나아가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은퇴 시점과 사역을 
연결시켜서 진행하려고 하는 성도 가정과 그 가정과 연계해서 동참하려고 하는 가정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현재 그들과 나누고 있는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 번째로 10에이커의 땅을 구입하되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는 땅으로 선정하여 
간단한 작물이나 염소 또는 닭과 같이 키울 수 있는 가축을 기를 수 있도록 해서 자립도는 
높이며 사역의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두번째로 거주 방식은 Shipping Container를 개조하여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400 Sq. 
Ft. 이상의 거주 공간을 만든다. 이 공간은 자원자들과 전문 사역자들의 연합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며 거주 공간의 에너지는 친환경적인 에너지 공급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10가정 정도가 거주할 수 있는 쉘터를 만들고 그 성공 여부에 
따라 사역을 확장하도록 한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이다. 
지역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시도들  
소명 중심 소그룹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대상을 찾을 수 있는 인적 자원이 
풍성하게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작은 소도시의 지역 교회가 그런 인적 자원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 교회와의 연합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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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 과정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은 교회가 서로 하나임을 
확인하는 노력을 필요로 한다. 
기존의 연합 예배 
베이커스필드 지역은 목회자 간의 반목이나 갈등보다 하나됨을 추구하는 독특한 
목회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 비록 서로의 목회관이 다르고 신학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갖는 긴장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립된 지역을 섬기는 목회자들이 서로를 
경쟁의 대상으로 삼기보다 서로가 하나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부활절 연합예배. 부활절 연합예배는 자체 건물을 가진 교회들이 서로 순번을 
정하여 사역자들의 변동과는 무관하게 진행되어 왔다. 연합예배의 담당자들도 교회의 
순서를 따르게 하였고, 사역자의 변동이 변수로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연합성가대도 성가대를 구성한 교회가 순서를 정하여 연합 성가대를 이끌어 가도록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지역교회들 안에서 서로를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분위기들이 
있었다. 
여름성경학교 및 중고등부 수련회. 여름성경학교도 자체 건물을 가진 교회가 
순번을 정하여 진행해 왔다. 그러나 자체 건물이 있더라도 아이들을 이끌어갈 사역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위탁하여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담해야 할 재정적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심지어 
주일학교가 없는 장년만 남아 있는 교회의 담임사역자가 흔쾌히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서로의 갈등이나 긴장을 해소하는 노력들을 해왔다.  가끔씩 이런 연합 사역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역자가 부임하게 되면 어쩔수 없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들에 긴강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때마다 서로의 연합을 위해 헌신해 왔기 때문에 이런 
연합사역이 계속 진행될 수 있었다.  현재 중고등부 수련회는 KCCC에 위임하여 
진행하도록 하였다. 특별히 대학으로 진학하는 아이들이 대학 진학 후에도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전략에서 진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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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부흥회. 연합 부흥회는 철저하게 성도들에게 은혜를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 
만을 추구하고 있다. 때로는 신학적 배경이나 교단적 배경을 강하게 드러내는 강사로 인해 
가끔식 불편한 논쟁들이 오가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는 서로 강사 선정에 
조심을 더하게 되어 연합 사역들이 진행되는 데 큰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연합 
부흥회의 헌금은 전부 부흥회 자체 비용과 다음해에 진행되는 부활절 행사 및 
여름성경학교 행사 지원을 위해 사용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헌금을 드리는 
일에 부담을 갖지 않고 참여할 수 있었다. 또한 각 교회의 찬양담당자들이 순서대로 연합 
찬양팀을 이끌어 교회의 연합 축제로 만들어 왔다. 때로는 다른 찬양팀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누구의 제제나 혹은 긴장 없이 자발적으로 돕고 섬기는 일로 받아들여졌다. 
기존의 목회자 연합을 위한 노력들 
매월 교역자 협의회 기도회가 회원 교회마다 돌아가면서 진행되고 있으며, 회무 
진행을 위해 시간을 이어서 갖고 교회 연합 사역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런 공식적인 
모임이외에 친교를 위한 다양한 소그룹 활동들을 이어갔다. 베이커스필드 지역은 
목회자를 위해 매주 월요일마다 무료로 개방하는 골프장이 있다. 특별히 골프를 좋아하는 
목회자들은 매주 월요일 골프를 위해 모이며 서로의 친목을 다진다. 또한 테니스나 
탁구처럼 익숙한 운동도 수요일 또는 금요일에 함께 하기도 하였다. 영적인 깊이를 더하기 
위해 기도모임을 갖는 목회자나 사모들이 있었으며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름 책을 정하여 서로 생각을 나누는 독서 소그룹도 형성되기도 하였다. 
지역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새로운 시도 - 금요 연합 
예배 
기존의 노력들보다 진일보한 노력을 이어 가기 위한 새로운 시도는 타교회와 
금요찬양예배를 정례화하는 것이었다. 교단도 신학적 배경도 다르지만 서로 뜻을 같이 
하여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추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로 긴장이 있다. 
그러나 먼저 목회자들이 내려놓고 서로를 높이려 할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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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마지막 금요일 성결교단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본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한다. 서로 번갈아 찬양을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며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고 있다. 원래 성결교회는 본 교회의 성도들에게 큰 상처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성결교회를 출석했던 성도들이 주축이 되어 본 교회를 설립했으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 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성도들의 이탈로 인해 성결교회가 여러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지금도 그런 
어려움을 대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런 아픔을 딛고 서로 하나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는 두 교회의 연합이지만 앞으로 네 교회의 연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다. 이런 연합을 지켜보면서 아직 동참을 주저하는 교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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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중심 소그룹 형성을 위한 제안 
지금까지 소명 중심 소그룹 형성을 위한 많은 노력과 진행과정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소그룹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들을 필요로 함을 느끼면서 
전체적인 평가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소그룹 형성에 필요한 목회적 접근들  
목회적으로 볼 때 한 지역교회를 새롭게 재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저항과 
맞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저항은 가장 측근에서 함께 마음을 맞추고 가야할 
평신도 지도자에게서부터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긴장을 잘 다스리면서 사람을 잃지 
않고 변화해야 하는 것이다. 
교회 문화를 분석하기  
목사의 의도를 성도들이 완전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은 지적 인식의 수준에 달린 
문제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그 깊은 기저에는 교회 내의 문화와 의사소통의 네트워크가 
존재한다.  
웨인 코데이로(Wayne Cordeiro) 목사는 문화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교회의 미래를 펼쳐 가는 첫 번째 단계는 문화의 중요성을 선언하는 
것이다. 조그만 겨자씨 하나도 좋은 땅에 떨어지면 아름드리 큰 나무로 
자라지만, 척박한 땅에 떨어지면 미처 싹을 틔우기도 전에 말라 죽고 만다. 
한 교회의 문화는 여러분이 청지기로서 잘 건사해야 할 세 가지 
가치, 즉 하나님 나라의 강령,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 그리고 나만의 
독특한 상황이 교차하는 지점이다. 이 세 가지는 한 교회의 문화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이다.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접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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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문화를 따라 살기 시작하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 문화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 깨닫는다면 틀림없이 새롭고 풍성한 문화가 
나타나게 된다. (Cordeiro & Lewis 2008:48-49) 
교회 내에 있는 문화를 무시한 채 변화를 일으켜 가려다 좌절하는 많은 일들이 
존재한다. 결코 그 뜻이 잘못되었거나 또는 어느 한 편이 악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의 일들을 겪었던 과거가 있다. 어떤 토양위에 
본인의 목회관과 사역 경험을 쌓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접근했다면 좀 더 효과적인 
사역이 되었을 부분들이 저항에 부딪혀 좌절된 아픈 역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를 
익히고 분석하기 위해 많은 대화와 관찰을 필요로 했다.  교회 구성원 대부분 장로교회를 
지향했지만 사실 장로교회의신앙을 유산으로 하지 않았다. 순복음이나 성결교회에서 
신앙을 시작했던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장로교회의 신학과 
신앙유산을 배우지 못하고 지역교회를 모방하여 왔기 때문에, 실제 장로교회와는 많은 
거리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장로교회가 무엇인가를 알려줄 부분이 있기도 
하였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았다. 어떤 이야기들을 누구와 
대화했는가를 잘 기억하고 그 대화가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 어떻게 해석되어 
전달되는가를 분석해야 했다. 대화를 재생산하게 되는 과정에서 많은 변수가 생기고 
오역이 첨가되기 때문에 늘 대화를 통해 생각과 인식을 수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했다. 
다행히 작은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 
작은 변화를 통해 신뢰를 쌓아가기  
작은 변화를 통해 신뢰를 쌓아간다는 것은 자칫 불필요한 일을 만들거나 또는 
본질을 벗어난 일을 꾸미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아니면 일관성이 없는 사역들을 
나열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변화란 교회가 해야할 중요한 




은혜와 진리장로교회는 많은 아픔으로 교인들이 감소한 상태였고 교육부서는 
완전히 와해된 상황이었다. 따라서 필요는 있지만 집중할 수 없는 사역들 가운데 
교육부서가 있었다. 이민자들의 특성상 자녀에 대한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 사역을 통해서 변화를 만들어가도 저항이 거의 없다는 것을 엘에이에서의 
사역을 통해 경험했다. 따라서 교육부서를 강화하고 교육부서의 사역을 확장시키는 것에 
저항이 적다는 것을 어떻게 본 교회에서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선교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사역자를 기도 가운데 청빙하고 시작한 사역이 바로 
Korean Leadership School 이었다. 지역에서 가장 작은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과 관심이 공존하는 가운데 사역을 마쳤고, 그 사역을 통해서 두 가지를 얻게 되었다. 
하나는 가장 문제가 많았고 제일 작은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선교적 
소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성도들은 교회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었고 
다음 사역을 기대할 수 있었다. 다른 하나는 사역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참여도를 통해 동역 
가능한 성도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것이었다. 바쁜 이민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려는 노력은 쉽지 않다. 그런 면에서 헌신하는 성도의 수와 헌신의 
정도를 파악하고 그들을 통해 보이지 않는 변화를 집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다.  
자발적 참여를 통해 편가르기를 극복하기  
갈등과 어려움을 겪은 교회일수록 편향적인 태도에 더 민감한 부분이 있다. 특별히 
목회자가 어떤 사람에 대해 친밀감을 드러내는 것이 균일하지 않다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대하는 것은 영적인 분위기를 경색하게 만들 수도 있다.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교회를 분열로 빠지지 않게 하는 접근을 시도하는 것은 
목회적인 지도력을 경착륙(Soft Landing)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도 참여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전 목회자가 시도했던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참여자와 
끈끈한 유대감을 유지할수록 남겨진 사람들이 소외감을 갖는 경우가 있었고, 그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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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적인 영향력이 오히려 제약을 받는 일들이 있었다. 목회자가 좋은 목표를 설정하고 
성도들을 이끌려는 모든 노력은 오히려 성도들을 분열과 불신으로 부추기는 일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리고 
목회 초기에 성과를 내기위해 애쓰기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느리고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려고 했다.  
목회철학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하기  
영적 항로에 대한 이해없이 지속적인 열심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별히 갈등과 
불신의 과정을 지나온 교회일수록 목회 철학에 대한 투명성과 일관된 사역에 대한 기대가 
높다. 그리고 그런 철학들을 작은 변화를 통해 신뢰를 쌓아간다는 것은 자칫 불필요한 일을 
만들거나 또는 본질을 벗어난 일을 꾸미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아니면 일관성이 없는 
사역들을 나열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목회철학인 7Standards를 각 단계별로 10주간의 강의로 만들어 일년에 두 차례 
진행해 왔다. 목회철학에 대한 이해를 더해갈수록 소명중심의 소그룹 형성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역교회에서 분열과 갈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교회를 옮기게 된 성도들이 기존 성도들보다 3배수 이상이 되면서 관계에 대한 
긴장이 있었다. 그런 면에서 목회철학을 통해 일관되고 지속적인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 기존 성도들 중심이 아닌 리더십들도 
형성될 수 있었고 그 형성과정이 서로를 배척하거나 분열하는 모습없이 이루어졌다.  
소명 중심 소그룹 형성에 필요한 목회적 접근들  
위에서 일반적인 접근을 위한 목회적 관점들을 살펴보았다면 소명 중심 
소그룹으로 접근하기 위한 목회적 접근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보고자 한다. 특별히 
소명 중심 소그룹은 목회자 중심 소그룹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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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중심을 벗어나기  
 영혼이 스스로의 소명을 찾아가는 것은 교회 아래 가두어 두거나 목회자의 틀 안에 
제한하려는 그 어떤 시도로도 막을 근거가 없으며, 참으로 진리가 자유케 함을 겸허히 따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쉽게 소그룹을 형성하고 거기에서 의미를 찾으려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 모임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신앙인보다 더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제자 훈련이나 다른 기타 소그룹 훈련들이 지향하는 것은 
보다 더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 조직이 잘 정비되고 운영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현장 속에서 소명이 중심이 되는 한 개인을 세우고 그 개인 스스로가 길을 
찾아가며, 또한 함께 할 소명의 동반자를 만나 그룹을 형성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더군다나 한국처럼 옳고 그름에 목숨을 걸고, 다양성보다는 획일화된 가치를 
지키려 하는 토양 속에서 평신도 한 사람이 소명을 찾아 가는 과정을 지지하고 격려할 
목회자나 교회를 만난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인 것이다. 또한 성도 스스로도 
목회자를 거스르거나 교회의 권역 밖으로 발을 내딛는다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고 있다. 
마치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할 사람이 목사이며,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사귐 또는 교제함이라는 
것을 배우고 가르치기는 하지만 일방적으로 누군가에 의해 조직된 시스템이나 제도 또는 
조직이 아니라는 것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인 것인지도 모르겠다.  
소명 중심 소그룹을 형성하면서 가장 큰 도전은 스스로를 벽 안에 가두어 놓은 채 
살아가는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서 세상의 빛 될 소명을 품고 도전하도록 이끄는 일이었다. 
그들에게 우리 교회라는 의식에서 벗어나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도록 하는 일 또한 쉽지 
않은 일이다. 여전히 어떤 범주 안에 그리고 주어진 영역 안에 머무르는 것이 평안 가운데 
거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불을 준다(눅 12:49)는 것은 매사가 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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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화된 사역자와 동역하기  
소명 중심 소그룹을 이끌어 가면서 가장 큰 한계는 사실 목회자 자신의 한계이다. 
각 사람들을 만나고 소명을 발견하도록 돕고, 그 소명을 위해 살아가도록 격려한다는 것은 
이상적인 일이지만 불가능에 가깝다. 왜냐하면 그들의 소명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소명들을 직접 맛보고 경험하지 않은 이상에 전 과정을 돕고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소명을 확인하며 영적 성장을 이끌어 가는 과정에서 목회자 한 사람의 색깔로 채색될 
위험이 있다. 성도 스스로 선다는 것이 목회자의 돌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끊임없는 격려와 조언들을 통해 위기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때로는 포기했던 
사역을 다시 시도할 수 있도록 도전을 주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소명의 그릇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그 사역이 존재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하려면 더 
많은 돌봄을 전달해야만 한다.  
따라서 소명 중심 소그룹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헌신된 목회자들의 연합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한 교회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전문화된 강사를 초빙한다거나 위탁 교육과 같은 방법으로도 대체할 수 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다행히 전문화된 사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부교역자와 
동역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한 사역자가 6년이라는 장기적인 사역을 동역하게 
됨으로써 일관성 있는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다. 
지역교회와 동역하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 교회 이외의 
자리는 없다. 또한 더 좋은 몸이 더 좋은 그리스도를 드러낸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를 적으로 간주하며 경쟁한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근심케 하며 성령을 탄식하게 
만드는 일이다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 작은 교회는 빨리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끼리 연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다. 지역 교회가 연합하는 것은 조직을 합치라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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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같은 소명을 가진 성도들이 그 소명을 계발하도록 서로 연합할 수 있게 적극 
격려하라는 의미이다. 또한 어느 교회의 장점을 살리는 일이 곧 다른 교회의 약점을 
해결하는 방법임을 배워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베이커스필드에서 이런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성장주의에서 헤메이고 
있었다면 소명 중심 소그룹이라는 목회를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작기 때문에 오히려 
내려놓을 수 있었고, 연합할 수 있었고, 성도들을 소명으로 인도하는 사명감을 갖지 못했을 
것이다.  
베이커스필드는 지역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한인들의 유입이 극히 적은 지역에 
위치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을 이끌어가는 대형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작은 
교회들이 자연스럽게 연합을 통해 생상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소중한 문화를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소명의 한계를 교회의 틀 안에 두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다. 현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성결 교단인가주 목양교회와 연합을 통해 상생하는 사역을 
이루어 가고 있다. 서로 비교나 경쟁이 아니라 연합과 일치를 추구함으로써 앞으로 더 
발전된 사역들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명 중심 소그룹 형성에 대한 남겨진 과제  
여전히 소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소그룹을 만들어가고자 할 때 갖는 긴장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명을 발견하는 오랜 삶의 시간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제 인생을 
마무리할 시점에 있거나 이미 오랫동안 살아온 삶의 여정을 갖고 있는 성도에게는 소명을 
찾아가는 삶의 과정이 배제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소명 중심 소그룹은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젊은이들만을 위한 소그룹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질문을 
갖게 된다. 좀 더 젊은 구성원들이 있다면 소그룹의 역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반대로 구성원들이 연륜 있고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준비하는 시점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소명을 발견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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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여정 전반에 걸친 소명확인하기  
청년기 혹은 그 이전의 삶에서 소명이라는 중요한 삶의 주제를 가지고 살아온 
인생들이 만든 공동체가 아니기때문에 소명을 발견하라는 요구가 모두에게 당혹스러운 
주제가 되고 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많은 훈련과 봉사의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평생 섬기고 싶은 영역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다른 이들은 봉사의 경험과는 무관하게 살 수 
밖에 없는 환경이나 상황들에 놓여 있기도 하였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명 중심 소그룹을 형성하는 데는 길고 오래된 삶의 여정에 동반자가 되어주어야 할 
기다림이 필요하다.  
소명 확인을 위한 과정 수립하기  
소명 중심 소그룹은 그 형성과정 자체가 목회자가 중심이 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성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수립해야 하는 
부분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 소명 확인 과정이라는 것은 인위적인 조작이나 프로그램으로 
되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소명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검증 가능한 요소들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은혜와 진리장로교회의 구성에 있어서 소명을 인식하고 참여하는 성도들은 이미 
다른 교회에서 여러 섬김의 과정을 겪었으며 그들의 영성이나 소명인식의 과정에 전혀 
동참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명 인식을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하고 복잡한 
부분을 포함하게 되는 것이다. 학교나 선교 단체처럼 시작부터 모든 과정을 확인해 나갈 수 
없고 본인의 판단과 결정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목회자와의 건강한 관계 유지하기  
제자훈련이나 가정교회와 같은 틀은 목회자를 중심으로 한 리더그룹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와 소그룹 리더들의 관계가 긴밀하기도 하거니와 수직적인 권위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소명 중심 소그룹을 이루는 과정에서 목회자의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본인이 그룹의 중심으로 서게 되면서 스스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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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도외시 한 채 본인이 정한 소명의 성취에 집중하게 되면 자칫 
사역중심의 분리 또는 이탈된 그룹이 만들어질 위험이 있는 것이다. 
소명의 성취는 존재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계속 확인하는 과정을 위해 
목회자와 소명 중심 소그룹의 청지기 리더들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소명 중심 소그룹 형성에 대한 결론  
누구도 가 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것은 흥미 있고 역동적인 삶을 산다는 것만은 
의미하지 않는다. 길잡이가 없는 길을 책임지고 가야하는 목회적 부담이 매우 크다. 그런 
부담으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검증된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형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소명 중심 소그룹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사회적 환경에 
하나의 대안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으며 그것을 위해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모든 
지혜로 가르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골 2:28)에 근접한 대안이라는 것을 
보이려고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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